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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樞 • 刺節률耶에 對한 昭究

<Abstract> 

金悲秘·吳政大·李南九

束新大學校 韓醫科大學

J aguljinsalonpyen (刺節員)fll篇) gives fully explanation about jinae(振뺏), balmong(發豪),

gejo(去!10,chelue(澈衣), haehok(解感) in 이el(五節) of chimjabyup(織刺法), also effect and 

method of osa(五%) about jiong(持離), youngdae(容大), hyupso(俠小), han(寒), ye!(熱), and 

others. Those are based on theory that same rule of nature and physiological function and 
treatment symptoms of geljeng(願證), sanghanhayel(上뽕下熱), sangyelhahan (上熱下寒) by 
concrete step of joqi(調氣), haegyel(解結), chuisangji(推미上之), chuisanji(推而散之). At the 
conclusion, it describes origin and function of jinqi(員氣), relationship jinqi(혈氣), jengqi(正

氣), occurrence and development of disease by saqi(1JB氣), in additions, pathology of pain, 
swelling, fever, chi”, pruritus, benumb, mamokbulin(麻木不A), golbi(웹輝), genlyun(統擊),

pyungo(偏站), golsik(웹·飯), genryu(彼潤), jangryu(陽潤), golje(骨훨), yukje( 肉훨), The 

aboves have close connection with the strength of stimulus of yein(外因), vicissitudes of 

jinqi(쉴氣). Though difference between symptoms and region, it is factor that jinqi(員氣) is 
decrease and saqi('J~氣) is increase. On this chapter, it describes relationship between jinqi 
(뀔氣) and saqi()J'B氣). Because chimjabyup(鐵刺法) about 이el(五節) and osa(五%) is 

descrebed on this chapter, it names Jaguljinsalonpyen(刺節圓邱篇).

In this study, the contents is investigated by classification 4 chapters. For 
typographical error, changing of literary embellishment, it difficults to understand contents. 

In accordance, this study helps correct comprehension of contents with reference to many 

woodblock-printed book. 

Key words : ojei(五節), osa(五%), haegyel(解結), jinqi(質氣), saqi()fB氣)

I . 績 論

r刺節윌%』는 『靈樞』 第七十五에 編述되어 

있는데, 『太素』에는 卷二十五 「五節刺」 , 「五

%刺」 에, 『甲ζ經』에는 卷五第二, 卷七第一第

프, 卷十第=, 卷九第三第十一, 卷十二第五에, 

r類經』에는 짧二十一 「鐵刺類」와 卷十三 r1* 
病類j에 敎述되어 었다, 

있고, 아울러 持擁, 容大, 俠小, 寒, 熱 동 五%

에 대한 鍵刺의 作用과 方法에 대하여 설명하 

고 있다. 이는 담然界의 規律과 A間의 生理機

能이 同一하다는 理論에 근거하여 刺鐵의 道理

를 關發하여 鋼氣, 解結, 推而上之, 推而散之

동의 구체적 방법으로 廠徒, 上寒下熱, 上熱 F

寒 동의 病~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는 員氣의 來源과 機能을 서술하고 質氣와 

正氣 그리고 %氣가 흉病의 發生과 發展에 어 

떤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술하고, 아울러 

木簡에서는 織刺法中 五節 즉 振횟, 發쫓, 

$;!1\, 微衣, 解感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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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B가 A體에 적중하여 발생하는 흉痛, 擁, 發

熱, 寒, 律, 輝, 麻木不仁, 骨陣r An蠻, 偏抽, 骨

飯, 斯짧, 陽潤, 骨힘, 肉휩 동의 病變過程을 열 

거하고 있다. 이는 모두 外因刺햄의 彈弱, 그리 

고 A體質氣의 盛흉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 

는데, 그 在狀과 f풍犯部位가 다 다르지만 모두 

質氣가 養弱해지고 %氣가 盛혜진 결과로 보고 

있다. 本篇에서는 重點的으로 算氣와 JfB氣와와 

관계를 논술하고 있고, 또한 五節과 五%에 대 

한 $$刺法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겨 1111문에 刺

節휩JfB라고 篇名을 지은 것이다, 

本篇을『黃帝內經章句索引」에서는 四章, 『靈

樞經白話解』와 『靈樞經校釋」에서는 十九章, 그 

리고 『黃帝內經靈樞經語譯』에서는 =十三章으 

로 나누고 었는데, 著者는 그 內容을 檢討하여 

四章으로 나누었다. 本篇은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도 많고 앞뒤의 文句가 바뀌어 있는 부분 

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사 어렵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irf究成果를 參照하져 

않고는 본래의 趣탑를 解得하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

들의 見解를 irf究하여 校敏과 較註를 하고, 여 

기에 戀만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정확한 理解를 돕고자 한다. 

II . 昭究方法 및 資料

1. 昭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

釋에 戀ll±와 校敵을 하고 字句解 • 較註 • 考察

• 直譯 • 意譯의 JI멍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做宋版티J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본문의 단락은 『黃帝內經章句索引』, 『靈

樞經白話解』, r黃帝內經靈樞經않注語 

靈樞 • 束IJ 節률쩌에 對한 隔究

譯』,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그 內容

에 따라 四章으로 나누었다. 

다. 縣、맘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으 

나 가능한 현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校勳은 r表一」의 文歡을 涉繼 • 調흉하 

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닮||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昭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諾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뼈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빼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

홉된 意味까지도 數仍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Jiff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敵에 

‘00)’, 字句解에 ‘(()())’, 較註에 '[00)', 51 
用文敵에 ‘~oo』’, 文敵의 章節에 ‘roo」’,

聊註는 ‘1), 2), 3), 4) . . . . .• ’의 一

連짧號로 表示하였다. 

2. 隔究資料

表1. 校敵에 引用한 文敵

f용 
書 § l용 稱

號

元至元己!JIJi뾰ti:;吉林書쏠flj本 胡本

2 §훌樞經 ~Jl成ft十年甲午觸J:f;種德堂刊本 Ml本

」3 m협 明***}훌林周B校重刊本 周本

4 / 明萬睡二十九年뽑統正!!Ji*뿔本 統本
ι----- 黃帝內經
L동 明金優尙옳짧刊本 金慶本

靈樞

6 ~註
黃↓싸周 r內經$**”」 光績리3申 

黃校本
語譯 &~本

7 
1---

t海ijtjJ}樓影印道藏本 藏本

8 引用本 日本홉생;本 日.‘本

9 日本田中淸左衛門刻本 日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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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錫上善 r黃帝內經太素」 太素

11 볕JI)~ r짧帝짧.甲Z經」 甲6

12 孫l떤형a r千金要方」 千金

12 張介흉 r類經」 類經

13 .~짧 r黃帝內經靈樞tH양發微」 馬注本

14 ~iit~뾰 r靈樞榮註」 張注本

15 II英 r뽑學쩌얘 B 」 觸 g

表2. 較註에 引用한 文敵

1'fi 
註釋家 時代 뽑 名 ~稱

號

mJ:善 l層 黃帝內經太素 楊

2 張介렸 l꺼 類經 景톰 

3 랩짧 明
黃帝內經靈樞t:f:證發

馬
微

4 鎭志뺑 /j!f 靈樞뺑註 張

5 黃元細 f용 
黃〕cl뼈뽑書十一種 

黃
(靈樞뺑解) 

6 ft波πjlij 1803年 靈樞識 ft波

7 楊維傑 1976年 黃帝內經靈樞譯解 傑

8 小합戶洋 1981年
黃帝內經古I!選集.

講義
靈樞짧義 

9 
陳§훌짧·鄭 

1962年 靈樞經白話解 白話解
I휴A 

10 郭짧t1' 1981年
黃帝內經靈樞

1펌譯 
校iH염譯 

11 (n);Jt뽑學院 1982年 g흉樞經m훨 校￥뿔 

川. 本 論

第-章. 刺有五節

I原 文l

黃帝問於l뺏伯日 金聞刺有五節이라하니 奈何오 

破伯이 日 固有五節하니 →日振횟(1)요 二

日發購1)(2)이요 三日去!l\2)(3)요 四日澈衣

3)(4)요 五日解惠(5)이니이다 

黃帝日 夫子言五節이나 *未知其意니이다 

被伯이 터 振횟者는 刺外經(6)하야 去陽病

也요 發|嚴者는 刺府廳(7)하야 去府病4)也요 去

m者는 刺關節股絡也5)요 澈衣者는 盡刺諸陽之

奇輸也(8)요 解~者는 盡知調陰陽하야 補寫有

잃8 

餘不足하야 相뼈移(9)也니이다 

黃帝日 刺節에 言振埈를 夫子乃言刺外經하 

야 去陽病이라하니 金不知其所謂也라 願후聞 

之하노이다 

l技伯이 日 振援者는 陽氣大팽하야 t滿於뼈 

中하야 慣願6)(1이됩息커나 大氣팽t하야 댐喝 

坐tk하고 病惡埈煙하야 關(11)不得息7)하니 請

言振援컨대 尙族於振횟니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取之는 何如오 

l뼈伯이 日 取之天容이니이다 

黃帝日 其~J:氣하야 찢융해(12)뼈痛者는 取

之奈何오 

城伯이 日 取之薦꼈이니이다 

黃帝日 取之에 有數乎아 

映伯이 日 取天容者는 無過--里8)(13)요 取

廳良者는 血變而止9)니이다 

黃帝日 善歲라 黃帝日 刺節애 言發魔이나 

金不得其意라 夫發願者는 耳無所聞하며 텀無 

所見이어늘 夫子乃言刺府輸하야 去府病이라하 

니 何輸使然고 願閒其故하노이다 

뼈伯이 日 妙乎행라 問也시여 此는 刺之大

約이요 鐵之極也요 神明之類也니 口說書卷이 

鋼不能及也라 請言發購耳컨대 尙흉於發魔也니 

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願후聞之하노이다 

뼈伯이 日 刺此者는 必於 티 中에 刺其聽、宮

10)이니 中其牌子하고 聲聞於耳11)연 此其輸也

니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何謂聲聞於耳오 

破伯이 日 刺%에 以手堅按其兩흉觀而族{많 

12)이연 其聲이 必應於鍵也13)니 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此所謂짧見薦之요 而無

B視나 見而取之니 神明相得者也니이다 

黃帝日 刺節에 善14)去m를 夫子乃言刺關節

股絡15)이라하니 願후閒之하노이다 

뼈伯이 日 顆홉者는 身之大關節也요 股맴者 

는 A之管이니 以趣翊(14)也16)요 ￥출i률者는 身

中之機며 陰精之候며 律被之道也라 故로 융t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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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節하며 喜짧不時하야 律陳內짧하면 乃下留

於뚫하야 血道17)不通하고 日大不休하야 佛띠] 

不便하고 *앓翊不能이라 此病은 榮然18)(15)有

水하야 不上不下하니 $$石所取요 形不可置하 

고 常19)不得敵라 故로 命日去JR니이다 

帝日 善하노이다 黃帝日 刺節에 言敵衣를 

夫子乃言盡刺諸陽之奇輸니 未有常處也라하니 

願후聞之하노이다 

破伯이 日 是는 陽氣有餘而陰氣不足이라 陰

氣不足則內熱하고 陽氣有餘則外熱하니 內熱相

揮20)하면 熱於懷版하야 外뽑線범近21)하야 不

可近身하고 又不可近席22)이라 勝理閒塞則ff不

出하며 줌뽕層橋하며 體乾용操하야 敢食에 不

讓美惡하니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取之奈何오 

映伯이 日 或23)之於其天府大仔하야 三痛하 

고 X刺中齊하야 以去其熱하고 補足手太陰하야 

以出其퓨하면 熱去ff~하야 흉於澈衣니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黃帝日 刺節에 름解感을 

夫子乃言盡知調陰陽하야 補寫有餘不足하야 相

f없移也라하니 惠을 何以解之오 

뼈伯이 日 大風在身하면 血服偏虛하야 虛者

는 不足하고 實者는 有餘하니 輕重不得(16)하 

야 뼈뼈~행代(17)하며 不知東西하며 不知南北하 

며 'F上추下하며 'F反'F覆24)하야 顧倒無常하 

야 甚於迷感하니이다 

黃帝日 善하노이다 取之는 奈何오 

l뼈伯이 日 寫其有餘하고 補其不足하야 陰陽

平復이니 用織若此연 接於解옆이니이다 黃帝

日 善하노이다 請藏之靈蘭之室하야 不敢홍出 

也호리이다 

I校 빼I 

1) 發購; r太素」 卷二十二 「五節刺, r甲ζ」

卷十二第五에는 ‘發慶’으로 되어 있다. 

2) 去JR: r甲ζ」 卷九第十→는 ‘衣’로 되어 

있다. 

3) 微衣; 張注本에는 ‘澈衣’로 되어 었다. 

4) 去服病; r甲ζ」 卷十=第五 ‘以去服病’으 

靈樞 • 刺節률5fB에 對한 ffl究

로 되어 있다. 

5) 刺關節股絡也; r:;t:素」 卷二十二 「五節刺」 , 

r甲ζ」 卷九第十一에는 ‘刺關節之支絡也’로 되 

어 있다. 

6) 慣願: r甲ζ」 卷九第三과 張注本에는 ‘慣

8월’으로 되어 있다. 

7) 病惡횟煙 關不得息; r甲ζ」 卷九第三에는 

‘n멍禮 關不得息’으로, 熊本과 周本, 明本, 藏本,

日妙本에는 ‘病惡횟煙 얼不得息’으로 되어 있다. 

8) 無過→里; r太素」 卷二十二에는 「五節刺

‘無過一里而止’로, r甲ζ」 卷九第三에는 ‘深無

一里’로 되어 있다. 

9) 血變而止: r甲ζ」 卷九第三에는 ‘血變乃

止’로 되어 있다. 

10) 聽宮: r甲ζ」 卷十二第五에는 ‘耳聽’으로 

되어 었다. 

11) 聲聞於耳; 『甲Z」 卷十二第五에는 ‘聲聞

於外’로 되어 있다. 

12) 刺%以手堅按其兩흉觀而族限: r太素」 卷

二十二 「五節刺」 에는 ‘5fB刺以手堅按其兩흉觀 

而흉{흉’으로, r甲ζ」 卷十二第四에는 ‘B刺以手

堅按其兩옳觀m흉限’로 되어 있다. 

13) 必應於鐵也: r甲 z,」 卷十二第五에는 ‘必

應其中’으로 되어 있다. 

14) 善; r太素」 卷二十五 「五節刺」 ,馬注本,

張注本, 日刻本에는 ‘言’으로 되어 있다. 

15) 뾰絡; r太素」 卷二十五 「五節刺」 , r甲

ζ」 卷九第十一에는 ‘支絡’으로 되어 있다. 

16) 뾰맴者 A之管以趣翊也; r太素」 卷二十

五 「五節刺」 에는 ‘股맴者 A之所以趣翊也’로, 

r甲ζj 卷九第十一에는 ‘股짧者 λ、之趣翊也’

로 되어 있다. 

17) 血道; r太素」 卷=十五 「五節刺」 , r甲

ζ」 卷九第十一에는 ‘水道’로 되어 있다. 

18) 榮然; r太素」 卷二十五 「죠節刺」 , r甲

ζ」 卷九第十一에는 ‘榮然’으로 되어 있다. 

19) 常; r甲ζj 卷九第十一에는 ‘홍’으로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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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內熱相轉: r甲ζ」 卷九第十一에는 ‘兩熱

相補’으로, r:;!;:素」 卷二十五 「五節刺」 에는 ‘與

熱相演’으로 되어 있다, 

21) 外뭇縮범近; r太素」 卷=十五 「五節刺」

에는 ‘外重絲범衣’로, r甲Z」 卷九第十一에는 

‘衣熱’로 되어 있다. 

22) 又不可近席; r甲ζ」 卷九第十一에는 ‘身

熱又不可近席’으로 되어 있다. 

23) 或; 日刻本에는 ‘取’로 되어 있다. 

24) 午反쑤覆; r甲ζ」 卷十第二에는 ‘反覆’으 

로 되어 있다. 

I字句解]

(1) 振횟; 횟는 작은 먼지를 말하니, 振횟는 

먼지를 털어 낸다는 말이다. 

(2) 發願; 購은 豪과 통하는 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올 말하니, 發慶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올 없애 잘 보이게 한다는 뭇이다. 

(3) 去11\: 손톱을 제거함, 

(4) 澈衣; 옷을 벗음, 微은 澈과 通.

(5) 解훨; 疑感을 품. 

(6) 外經; 經服中 四股, 皮!휩로 가는 經路를 

말함. 

(7) 府輸: 六府의 輸7℃로 모두 三十六 輸t

이 있다. 

(8) 盡刺諸陽之奇輸; 天府, 大함, 中齊를 刺

鐵하여 熱을 없애고 手足太陰經을 刺鐵하여 

땅올 내는 刺法. 五十九刺法 혹은 六服之別絡

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9) 相뼈移: 陰陽을 서로 反復하여 變化시킴, 

陰陽의 偏差를 바로 잡아 균형을 이루어줌, 

(10) 眼; 눈 부릅플 진, 

(11) 關; 밥 체할(飯쫓也) 얼, 열. 

(12) 觸짧; 氣가 제대로 펴지지 않음, 

(13) 一里; 鐵刺의 깊이를 →#으로 하거나, 

留鐵時間을 사랍이 →里걸어갈 정도로 하라는 

말임, 

(14) 趣翊; 활개치며 빨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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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榮然; 榮은 榮의 誤字로 보이는데, 榮

然은 물이 몰려 있는 모양새를 말함. 

(16) 輕重不得; 四股의 輕重이 서로 어울리 

지 않음. 

(17) 뼈뻐챔代; 몸이 뒤로 경사져 굽어지는 

모양. 

I較 註l

[1] l뼈伯日 固有五節 →日振埈 二日發購 三

日去JI\ 四日微衣 五日解感 黃帝日 夫子言五節

金未知其意 l뼈伯日 振埈者 刺外經 去陽病也

發願者 刺府輸 去府病也 去JI\者 刺關節股絡1l1

澈衣者 盡刺諸陽之奇廳也 解짧者 盡知調陰陽

補寫有餘不足 相{없移也 

楊 • 馬 • 張 • 景톰 • 校釋 • 語譯은 “이는 그 
五節을 刺鐵하되 먼저 各 經의 效用을 指觸하 

여 말한 것이다. 振族는 티끌과 먼지를 털어 내 

는 것이니 그 方法이 外經을 刺鐵하여 陽氣가 

크게 뺑亂된 病을 제거하는 것이다. 發購은 눈 

과 귀가 어두운 것을 여는 것이니 그 方法이 

六服輸t을 刺鐵하여 六뼈의 病을 제거하는 것 

이다. 去JI\는 손톱을 자르는 것과 같으니 그 方

法이 關節과 四股絡服(혹은 孫絡)을 刺鐵하는 

것이다. 澈衣는 옷을 벗는 것과 같으니 그 방법 

이 모든 陽分의 別絡을 刺鐵하는 것이다. 解짧 

은 迷짧을 푸는 것과 같으니 그 방법이 陰陽諸

經의 虛實을 모두 알아 그 病勢를 변화시켜 陰

陽平衛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1)고 하였다. 

1) 楊; 節은 約也니 謂刺道節約m라 此言其名ill
라 以下는 言刺道五節之意也라 外經者는 十
二經服이 入府藏者以옳內經이요 行於四股及
皮!홉者以옳外經也라 六府르十六輸가 皆뽑府 
輪也라 關은 四股也라 四關諸節은 A餘大節

fil라 支絡은 孫絡fil라 諸陽奇輸를 謂五十九
刺라 故로 日盡也라 寫陰補陽하고 寫陽補陰
하야 使平이라 故로 日相順移也라 @馬: 此는 

言刺其五節而先指各經之所用也라 振埈者는 
如振落振候也니 其法이 刺其外經하야 以去陽
氣大팽之病耳라 發購者는 開發關觸也니 其法

이 刺其船輪하야 以去其服病耳라 去m者는 
如脫去其JR也니 其法이 刺其關節뾰絡耳라 微
衣者는 如澈去衣服也니 其法이 盡!litJ諸陽之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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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黃帝日 刺節言振횟 夫子乃言刺外經 去陽

病 金不知其所謂也 願직E閒之 l技伯日 振埈者

陽氣大遍 上滿於뼈中 慣願眉息 大氣않t 瑞喝

坐tk 病惡埈煙 關不得息 請言振벚 尙族於振俊

黃帝日 善 取之何如 破伯日 取之天容 黃帝日

其效上氣 罷E업뼈痛者取之奈何 l波伯日 取之嚴

良 黃帝日 取之有數乎 뼈伯日 取天容者 無過

一里 取廳꼈者 血變而止

楊 • 校釋은 “以下의 問答은 五節刺法의 意

義를 해석한 것이다. 埈는 작은 먼지이다. 이 

三種의 陽性흉病은 먼지나 煙氣보다 싫은 것 

이니, 그 病이 氣滿閒塞, 댐息하게 되어 마치 

먼지가 사랍에게 들어가 氣道를 막은 것과 같 

輸耳라 解感者는 如解其迷感也니 其法이 盡
知調陰陽諸經之虛實하야 以移其病也라 O張:
此篇은 論圓氣遊行出入於股節皮!寶經服之問하 
니 皆當調之和平하야 導其通利라 훨氣者는 
所受於天與짧氣하야 井而充身者也라 受於天
者는 先天所生之精氣요 훨氣者는 水짧所生之 
營衛宗氣律波也라 節之交는 三百六十五會니 
神氣之所遊行出入이라 故로 日刺節이요 有因
휩氣不調하야 有寫lfB氣所姐라 故로 日휩%라 
O景톰; 振횟者는 狼振落塵횟라 故로 取其外
經이라야 可以去陽病也라 發魔者는 狼開發顧
體라 故로 刺其府輸라야 可以治府病也라 去
m者는 %월脫去餘m라 故로 取關節R호絡이라야 
可以治血道不通之病也라 澈衣者는 獨微去衣
服이라 故로 當盡刺諸陽之奇輸也라 解感者는 
獨解其迷感이라 故로 在盡知陰陽이니 調其虛
實이라야 可以移易其病也라 O校釋; 一日振횟 

二日發鷹 三日去11\ 四日微衣 五日解惠은 指

刺五節的鐵法이라 횟는 微塵이니 振**는 영n 
振落振횟라 쫓은 目不明이니 發흉은 용n開發 
寒觸的意思、라 11\者는 指甲之謂니 去11\는 就
是脫去餘m라 澈衣는 ~n脫去이라 解感은 解
除迷짧的意思라 這是用形象的比P용 說明這죠 
種刺法的功效라 外經은 指行子四被及짧表部 
位的經服이라 相碩移는 謂相互反復變化라 {얹 
은 可釋옳反復이니 #£南子原道힘II에 持짧而不 
碩이라하여늘 高注에 뼈은 覆也라하고 詩小
雅雨無正에 覆出짧惡이라하여늘 傳에 覆은 
反也라하니라 移는 可釋馬變化니 文選洛神敵
에 千是精移神縣라하여늘 善注에 移는 變也
라하니 陰陽補협不可抱執이라 故로 謂相互反
復變化也라 O語譯: 刺有五節은 刺法에 有五
個簡要標準이라 

靈樞 • 후I] 節률%에 對한 jiff究

다. 刺鐵을 하면 病이 제거되는 것이 먼지를 

없애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振횟라고 한 것 

이다. 一里는 一#이다낌고 하였고, 

馬·張·景톱·語譯은 “陽%가 上部에 있기 

때문에 뼈中에 충만하여 慣願冒息과 氣뺑瑞喝 

의 증상이 된 것이고, 먼지나 연기와 같아 목 
이 막혀 숨을 쉴 수 없는 等의 徒狀이 생긴 

것이다. 上部의 !ff)氣를 다스리는 것은 먼지를 

털어 내는 것보다 빠르므로 그 이름을 振횟라 

고 한 것이다, 關은 옛날의 禮宇이니 밥을 잘 

벅지 못하는 것이다. 天容은 手太陽經t。l고, 

薦꼈은 任!lll/'c 이다. 無過一里는 사랍이 →里

걸어갈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血變은 血服이 

소통되어 血色이 變하는 것이다.”3)고 하였다. 

2) 楊· 以下問答은 解釋五刺節義라 찢는 塵微也라 

謂l比三種陽흙은 惡於횟塵煙氣하니 其病이 令
A氣滿閒塞하며 得빼息하야 言其찢也라 刺之
去病이 ffe:於振윷라 故로 R振횟也라 一里는 
一;f也라 故로 明堂刺天容口→τf也라하니라 
O校釋: 慣願됩息은 是形容뼈部氣滿發眼 餐됩 
而呼吸的樣子라 關不得息의 關은 古禮字니 形
容n댐部象被異物禮塞而不得呼吸이라 $용짧은 形
容氣機不得{빼展하야 言語難出이라 無過一里의 

里는 τf的意思、니 無過一里는 就是不要超過一
τf的意思라 血變은 血絡節通的意思라 

3) 馬: 此는 承t文而詳言振찢之義也라 刺法用振
族者는 陽氣大i쁘하야 上滿於뼈中하야 氣慣而
眼하며 練됩而息하고 大氣병於上하야 寫댐흉 

喝하며 坐t!Z不常하며 病勢內煩하야 甚惡埈煙
하야 關不得息하니 乃行振횟之法이라야 效亦
甚握이라 其法이 當取之天容이니 係手太陽小
題經이라 如有쳤而上氣하야 흉융흠댐뼈痛則當取之 
薦果이니 係任服經7℃이라 但所取之數在天容者
는 無過A行→里許而止요 鐵在薦果者는 至其
血變而~n止鐵耳라 O張; 此는 陽氣i쁘於內而不 
得充行於形身也也라 陽氣者는 陽明水觀所生之
氣大氣宗氣也니 陽氣大뺑 故로 慣願됩息이요 
大氣뺑上 故로 뱀喝坐t!Z也라 六元正紀大論日
陽明所至$$振횟라하니 病惡埈煙 關不得息은 
陽明之氣病也라 陽明者는 土也니 請言振發其
陽明之氣하면 ffe:於振發其塵**也라 天容은 手
太陽小陽之經아니 刺之以通陽氣之뺑이라 짧者 
는 語塞也라 其效上氣하야 짧짧뼈痛者는 所受
於天之氣가 上뺑不得合井而充身也라 故로 取
任服之薦혔하야 以通뽑廳之팽氣라 一里者는 

如A行一里라 其氣E通은 言其速ti!라 血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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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黃帝터 刺節言發購 *不得其意 夫發願者

耳無所聞 텀無所見 夫子乃言刺府輸去府病 何

輸使然 願댐l其.故 l뼈伯日 妙乎歲問也 此刺之大

約 織之極也 에p明之類也 口說書卷 續不能及也

請言發願耳 尙族於發醒也 黃帝日 善 願후聞之 

破伯日 刺l比者· 必於日中 刺其.聽宮 中其햄子 

聲!퍼於耳 此其輸也 黃帝日 善 何調聲聞於耳

破{꾀日 刺뻐以手堅按其兩昇짧而族f훨 其聲必應

於織也 黃帝日 善 此所謂해見烏之iID無텀視 見

而I&之 빼l明相得者也 

楊·景ffi-. 黃은 “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 

고 눈에 불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六

服輸t을 刺鐵하면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發鷹이라고 한 것이다. 發隊보다 빠르다고 한 

것은 효과가 그 만큼 빠르다는 말이다. 日 中은 

陽이 狂盛해져 氣가 잘 운행되는 시간이다. 聽

宮은 手太陽輸t로서 그 版이 눈과 서로 通하 

기 때문에 눈동자에 그 반웅이 오는 것이니, 

刺敏時에 소리가 귀로 應하면 그 곳이 바로 

그 t에 해당이 된다. 이는 소리로 徵驗해 보 

는 방법이니, 그 t에 刺鐵하고 손으로 코를 

꽉 누른 다음 재빨리 누워 안정을 취하면 그 

소리가 바로 鐵에 반용한다. 病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에 눈으로 보지 않고도 病證

을 파악해 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神明의 경 

지에 오른 오묘한 醫術이다.”4)고 하였고, 

는 빼其JfJt絡也라 @景ffi: 陽~lltE上 故로 浦於
뼈中하야 옳慣碩탑息과 氣i쁘n옮Q붐이요 如횟如 
煙하야 뼈不得息等證이라 治在上者는 尙흉於 

振횟니 謂其淚如佛塵ti!.라 眼은 昌륨切이요 關
은 古햄宇니 食不下也라 天容은 手太陽經7℃이 
라 嚴없은 任服?℃이라 無過→里는 如A行一里
許也요 血變은 血色變ti!.라 O黃; 慣願扁息은 
뼈滿氣뻐 해氣됩搖也라 病惡용煙은 惡見煙塵
也 關不得息 n因P候關塞하야 不得布息也라 天容
은 手太陽?℃이라 →里는 鐵刺之數也라 O白話
解: 大氣뺑上의 大氣는 是指宗氣니 명Q積於뼈 
cp氣海的氣라 O語譯; 慣眼의 願은 是願誤라 

慣眼은謂發眼이라 
4) 陽; l뽕은 謂目不明也라 刺節發戰은 謂口刺去

l燦者也라 神明은 謂是耳g去購得明이라 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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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은 “이는 神氣가 七嚴에 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購은 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눈으로 불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니 

上짧가 不通된 것이다 聽宮은 手太陽經이니 

心의 表흉經인 小陽經의 輸7℃이다. n후子는 윗 

바퀴이니 귀에 있는 聽宮을 刺鐵하면 눈이 잘 

보이는 것은 耳觀와 目親가 서로 통하기 때문 

이다. 刺織할 때에 손으로 코를 꽉 막고 재빨 

리 누우면 그 소리가 鐵에 웅하는 것은 耳觀

와 算觀가 서로 통해 있기 때문이다. 七觀의 

不通에 유독 手太陽을 취하면 心神의 氣가 통 

하여 七짧가 다 원활해지는 것은 神明이 七數

로 통하기 때문이다. 心은 陽中의 太陽이기 때 

문에 日中에 刺鐵해야 한다.”5)고 하였으며, 

日神!껴類也라 發魔愈흉之速得於꽤l은 言書所

不及也라 日中은 正陽이라 故로 開耳g하니 
取日中也라 手太陽服支者는 至目兌皆하야 빼 
入耳中하고 手足少陽服支者는 從耳後로 入耳
中하야 出走耳前하야 至目兌皆라 故로 此三
服이 皆會耳目聽宮하고 따連g中牌子라 H후子 

는 8中睡子也라 刺聽宮輸時에 鷹購速愈라 
故로 得聲閒於耳ti!.라 鐵聽‘宮時에 按흉{때몽~;홉 
는 感氣合出於耳目없耳通目明쫓라 此之妙者
는 得之於神明이니 非由有目而見者也라 @景
ff;: 耳無所聞 目無所見者는 刺府輸면 可愈라 
故로 日發鷹이라 ~於發魔은 取效之速也라 

日中은 陽王氣行之時也라 聽宮은 手太陽府輸
也니 其服이 與目相通이라 故로 能中其牌子
요 刺之而聲應於耳면 乃其'/\.也라 此는 驗聲
之法也니 刺其커;하고 以手堅按흉孔而흙寫f度 

歐면 其聲이 則應於鐵也라 謂病無形見에 有
不必相見而取者는 圓有神明相得之妙也라 0 
黃; 夫發願者는 耳無所聞하고 目無所見하니 
是以로 發其쫓磁하야 使之見聞也라 乃言刺府

輸하야 去府病하니 此何府之輸使之聲觸如此
也오하니라 聽宮은 手太陽?℃이요 牌子는 當
是足少陽之睡子陽也라 %氣在經에 刺之以手
堅按其兩옳짧而흉{盧이연 氣不下通而鼓動於鐵
空之內하니 靜而聽之연 其聲必應於鐵下也라 

5) @張; 此는 言神氣之通於七觀也라 購者는 耳
無所聞하며 目無所見하니 上觀之不通也라 聽
宮은 手太陽之經이니 心之府輸也라 O후子는 
耳中之珠니 刺耳之聽宮에 尙횟於發目之魔은 
是耳觀與g覆之相通也라 以手堅按其兩옳數而 
흉{優其聲必應其耳中之鐵은 是耳觀與흉짧之相 
通也라 在上之七觀不遍에 獨取手太陽하야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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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 • 校釋은 “中其陣子의 陣子는 睡子이니 

中其隊子는 鍵刺의 效果反應이 睡子에 까지 

미치는 것을 형용한 것이다. 이것은 聽훔t과 

눈동자는 서로 經服으로 통해 있기 때문이다. 

刺%以手堅按其兩흉觀而族限의 {휩은 閒口짧願 

으로 해석해야 한다.”6)고 하였다. 

[4]黃帝日 刺節言去JR 夫子乃言刺關節股絡

願후閒之 뼈伯日 顆홉者 身之大關節也 ~H띨者 

A之管 以趣翊也 흉畢者 身中之機 陰精之候

澤波之道也 故敢食不節 喜엎不時 律被內옮 乃

下留於뿔 血道不通 日大不休 佛때不便 趣翊不

能 此病榮然有水 不上不下 $$石所取 形不可置

常不得敵 故命日去JR

楊 • 馬 • 黃은 “이는 去JR의 意義를 상세히 

이야기한 것이다. 去m의 法이 關節과 뾰絡을 

刺鐵하는 것은 바로 顆흉은 몸의 大關節이고, 

뾰健은 사랍의 管鍵(열쇠)이며, ￥종畢는 인체의 

機關이니 陰精과 澤被이 나오는 길이다. 그러 

므로 敢食과 喜縣를 조절하지 못하여 律被이 

안으로 넘치변 擊갯L으로 下流하여 血道가 通

하지 않고 그 형상이 날로 커져 몸을 구부렸 

다 폈다 하기도 불편하고 걸어 다니기도 불편 

해 진다. 이 病은 水氣가 쌓이고 癡結되어 운 

행되지 못하므로 浮睡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 

通心神之氣而七觀皆利는 是神明之通於七짧也 
라 心짧陽中之太陽이라 故로 必於日中取之라 

6)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發購之義也라 夫發顧者
는 其人耳無所聞하며 目無所見하니 今言刺府
薰以去府病이라하니 其輸不知何在오한대 伯言
此乃刺法之大約이니 ~Pl比--服以觀之연 휩足以 
發鷹也라 如耳無所聞者는 명O於日中에 刺其手
太陽小陽經之聽宮7치하니 其氣與牌子相通하야 
當中其隊子也라 若聲則與耳自相聞훗니 何也오 
以手堅按兩算之鏡而急{훌其聲이연 煩則聲必應
於耳也라 此所謂彼雖짧見所寫而不必以有텀以 
짧視나 폼能見而取之니 圓有神明相得之妙也라 
@校釋: 中其隊子의 牌子는 명O 텀中睡子니 中
其時子는 形容鐵刺的效應이 可以及睡子라 這
是因옳聽宮'A與降子有經服相通的緣故라 刺!fll
以手堅按其兩훌魔而흉{盧의 {흉은 這훌훌可作閒口 
感題解라 

靈樞 • ~lj節 ~?JB에 對한 liH究

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織E으로 치료 

하면 陰鍵浮睡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숨기고 

隱敵할 필요가 없다.”7)고 하였고, 

張 • 景톰 • 校釋은 “願휴이라는 것은 폼을 

直立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몸의 大關節이 되 

는 것이고, 股맴은 몸을 앞뒤로 움직이게 하므 

로 사랍의 關鍵이니 管은 鍵의 뭇이다. 쫓畢는 

前陰의 宗觸이니 命門元氣의 盛養가 모두 여 

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톰 중의 機關이 되는 

것이고, 精波이 여기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陰

精의 상태를 살필 수 있어 律波의 道路가 되 

는 것이다. 敢食을 절제하지 못하면 病이 太陰

과 陽明에 있게 되고 훔짧를 조절하지 못하면 

病이 少陰과 隊陰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7) 楊: m는 謂人之m甲이니 !If之應也라 !If足願

陰服이 領於陰器라 故로 陰器有病하면 如m
之餘를 須去之也라 或水字錯옳m字耳라 體흉 
於手足關節짧大라 故로 大關節也라 陰쫓在要 
라 故로 中身이요 陰쫓畢動有造化라 故로 精
從쫓中出이라 故로 옳陰精C口월律滅道也라 
敢食不節은 言敢食過度라 言其홈愁不時는 反

春夏也라 言軟食多하면 水옮하야 流入陰器훌 
中也라 水道많閒하면 日 日長大也라 榮然은 水
聚也라 不上者는 上氣不通이요 不下者는 小便
及氣下不뼈也라 敵는 塞也라 @馬; 此는 詳言
去m之義也라 夫去m之法이 所以뚫刺關節股絡 
者는 正以顆흉옳身之大關節이요 g호g펌뽑/\之管 
이요 쫓좋흉寫身中之機니 陰精之候요 律波之道
也라 故로 敢食홈總不調하야 律X찾內%용하연 
乃下留於뿔하야 血道不通하고 其狀日以益大

하야 使{때甚有不便하고 *흉흉%甚有不能이라 此
病榮然有水하야 癡積不行하야 所以不上且不
下也라 若用鐵石之鐵以取之연 則形雖大나 而

不可復置하고 日常不得隱敵其水훗라 O黃· 顆
흉者는 身之大關節也요 四被嚴뺨者는 A之管
以*훌훌%也요(管은 主也라) 쫓重者는 宗觸之聚

요 身中之機니(宗觸은 所以束骨而機關이라) 
陰精輸뺀之候요 F용波流注之道也라 故로 敗食
不節하고 홈짧不時하면 傷其牌!If하야 ~II!!:失
政하고 律R왔內앓하야 乃下流於뚫A이라 經絡
塵那하야 血道不通하면 을뿔A日大不休하야 以
致顆흉他때不便하고 !lU뀔趣￥%不能이라 此病
은 榮然內有積水하야 不t不下하야 停仔陰훌 
이라 被E所取연 形不可置하고 常不得置하니 
取之則去가 易如去m라 故로 命日去m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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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X이 안으로 넘치면 뿔JL으로 下流하여 정 

체되므로 날마다 커져 숨길 수 없는 等의 증 

세가 있게 되니 바로 懶뻐과 같은 부류이다. 

이를 치료할 경우에는 마땅히 어느 經에 병이 

있는지를 살펴 그 關節과 破絡을 刺織해야 한 

다. 그러므로 去m라 한 것이니 군살을 없애는 

것과 같다.”8)고 하였다. 

[5]黃帝日 刺節言微衣 夫子乃言盡刺諸陽之

奇輸 未有常處也 願후閒之 |뼈伯日 是陽氣有餘

而陰氣不足 陰氣不足則內熱 陽氣有餘則外熱

內熱相博 熱於懷없 外貴線펌近 不可近身 又不

8) 張; 此는 言律彼隨神氣者하야 慘灌於짧節者ti!. 

껑4 

라 律波生於中魚하야 陽明/!얻澤於骨하니 所以
1需節骨而利關節이라 陽흉者는 從大推至尾짧히 
乃身之大關節也요 手足破맴之骨節은 A之管以
짧￥낌이라 蓋律lilii훨澤於~~則觸骨利而맴能步 
趣하고 ~能如寶之翊也라 경종-￥륭者는 뽑之前陰 
이니 乃宗觸之會요 뽑者는 몹之機關이니 主受
藏律被이라 夫뽑鷹所藏之律被이 從宗服而J::I뿜 
於空廢라 故로 日쫓畢者는 身中之機니 陰精之
候요 많彼之道也라 此는 言띔服所生之律被이 
隨神氣而掉注於骨節하고 뽑廳所藏之律被이 從
宗服而上潤於空짧하니 如敗食不節하고 喜짧不 
時하연 則律波內益하야 乃下留於擊활하야 血
道不빼하고 日大不休하야 佛때不{떳하고 ttlll찌 

不能이라 此病은 榮然有水하야 不上不下하니 
짧用$$石取之라 形은 謂前陰이요 m者는 般之
餘니 謂形끼、可藏置하고 常不得週廠하야 有若

去其宗統이라 故로 命B去m라 @景돕; 9쫓흉 
이 所以立身이라 故로 옳身之大關節이요 ~H띨 
이 所以趣翊이라 故로 옳人之管이니 管은 鍵
也라 쫓판者는 前陰宗節也니 命門元氣盛흉가 
具見於此라 故로 鳥身中之機요 精由此뺀이라 
故로 可以候陰精而옳짧被之道라 ~食不節하면 
病在太陰陽明하고 홈짧不時하면 病在少陰陽陰

이라 故로 其律被이 內益則下留於뿔하야 寫日
大不休와 不可廠置等證이니 蓋gp觸뻐之類라 
治之者는 當’察在何經하야 以取其關節뼈絡이라 
故로 命日去m者나 獨去其贊짧也라 O校釋;
뾰맴者 人之管以趣錫也의 管을 張介質釋짧鍵 
하니 亦可解作樞要요 見f}波元簡引옮子뿜孝篇 
i'l라 *흉翊은 形容走路時人的鼓8뀔活動有如鳥꼈 
之飛챔이라 榮然有水 不t不下의 榮然은 是水
聚的樣子라 由子水훌在內하야 致使上魚不通하 
고下뽕不뺀이라 

可近席 陳理閒塞則ff不出 폼;뿔層橋 體乾짧操 

1lX食不讓美惡 黃帝日 善 取之奈何 l技伯日 取

之於其天府大햄三痛 X刺中齊以去其熱 補足手

太陰以出其ff 熱去ffl-Wi 1*於微衣

楊·馬·張·校釋은 “이는 윗 글에 이어 微

衣의 意義를 상세히 이야기한 것이다. 微衣를 

치료하는 法이 陽經의 奇輸를 모두 刺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陽氣는 有餘하고 陰氣는 不

足하기 때문이다. 陰氣가 不足하면 안에 熱이 

있게 되고 陽氣가 有餘하면 밖에 熱이 있게 

되어, 內熱은 석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甚

하고 그 外熱은 솜옷이나 비단을 싫어하고 사 

랍 몸이나 따뭇한 자리를 싫어하니 이 때에는 

購理가 閒塞되어 땅이 나오지 않고 혀는 타며 

입술은 바짝 말라 건조해지고 목은 말라 맛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를 刺鐵할 경우에는 

手太陰師經의 天府t과 足太陽勝跳經의 大:ff

t을 취하여 各各 三次에 걸쳐 칩을 놓는데, 

세 번에 걸쳐 침을 놓기 때문에 三痛라고 한 

것이다. 또 足太陽勝跳經의 中齊內兪를 취하여 

熱을 없애고 足太陰牌經과 手太陰師經을 補하 

여 發ff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熱은 제거되고 

體表에서 땅은 나오지 않게 되어 그 효과가 

옷을 벗는 것처럼 신속한 것이다.”9)고 하였고, 

9) 楊: 藏之陰氣는 t£內하고 府之陽氣는 在外라 
陰氣在外하야 陰氣不足하면 陽乘之라 故로 
內熱藏停라 重絲범衣는 複衣也라 R륨은 肉乾
ti!.라 內熱甚獨 故로 敢不擇美惡也라 大뺨內 
輪는 皆是足太陽願氣所發이니 寫陽氣之要?℃

也라 手太陰은 主氣하고 足太陰은 主觀氣하 
니 此二陰不足하야 f옳陽所乘하면 陰氣不뼈하 
야 以鳥熱病이라 故로 寫盛陽하고 補此二陰
하면 陽去二陰得寶하야 陰혔得i짧流라 故로 
퓨버熱去得愈가 흉於澈衣라 故로 日微衣也라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微衣之義也라 夫微衣

之法이 以짧盡刺陽經之奇輸者는 正以陽氣有
餘而陰氣不足이라 推陰氣不足則內有熱하고 
如陽氣有餘則外有熱하야 其內熱甚如懷빚하고 
其外熱뽑線범而不可近身與席하니 時則勝理閒
塞하야 퓨不得出하고 其좀흙하며 其層橋而體
乾하고 其여옳操하야 凡口中無味하야 美惡莫辦
이라 刺之者는 亦推取其手太陰뼈經之天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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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톰은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한 것 

은 陽%가 盛하고 혈陰이 흉해진 것이다. 熱이 

석탄을 안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은 熱이 甚

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外異縮범近은 옷을 입 

지 않으려는 것이고, 不可近身은 사람을 싫어 

하는 것이며, 不可近席은 增寒의 뭇이다. 體乾

은 JllL肉이 乾操한 것이고, 敢食不讓美惡은 음 

식 맛을 모르는 것이다. 天府는 手太陰經大이 

고, 大햄와 中齊兪는 足太陽經?℃이니 이를 자 

침하면 다 熱을 없앨 수 있다. 또 足太陰牌經

과 手太陰뼈經을 補하여 땅을 내변 熱은 없어 

지고 땅은 그쳐 옷을 벗는 것처렴 병이 쉽게 

나으니 대개 陽寒에 의한 %熱部類이다.”10)고 

足太陽勝Jl1t經之大뺨大하야 各르次하니 其刺覆
有三이라 故로 옳三痛也라 又取足太陽勝跳經
之中齊內兪以去其熱하고 又補足太陰牌經手太
陰師經以出其퓨하니 由是熱去而ff少하야 其速
如微衣也라 O張: 此는 因律被不外潤於皮毛하 
야 以致陽熱盛而不可近席하고 不t濟於心職하 
야 以致內熱盛而懷없이라 蓋陽氣者는 火熱之
氣요 陰氣者는 水陰之氣也라 故로 日盡刺諸陽
之奇輸라 奇輸者는 六뼈之別絡也라 f용%&은 生
於뿜뼈水뤘之精하야 大陽主律波하고 小陽主被
하며 體者-는 中精之服요 勝Jl1t者는 州都之官이 
니 律被藏품이라 是六服之律波은 從大絡而外
潤於皮!賣分肉者也라 心寫陽中之太陽이요 太陽
勝Jll'tffi흘水뼈니 水火上下相濟者也라 水波이 不
上滋於心하야 以致心火盛而熱如懷없하야 폼傳 
層橋하고 R씀乾!용操하니 心不和라 故로 敢食不

知味也라 或之於其者에 謂水觀之律被이 皆藏
於勝Jl1t이라가 水被隨太陽之氣하야 運行於I홈表 
하니 或不必盡刺諸陽之奇輸연 取之於其天府大

햄三積하야 使勝Jl1t所藏之澤으로 外橋於皮毛하 
고 X刺太陽經之中齊하야 通律波하야 滋於心
鷹以去其熱이라 手太陰은 乃金水之生源而外主
皮毛하고 足太陰은 主牌而外主JlJ1.肉하며 牌主
앓뿜行其律被者ill라 故로 짧補足手太陰以H:I其 
ff하연 熱去ff橋하야 훗於澈衣之去熱也라 0 
校釋; 服乾의 體은 뚫演魚肉稱寫뺨이니 R용乾 
은 在此指JlJ1.肉乾抽라 

10) 景톰; 陽氣有餘 陰氣不足은 陽%盛而륨陰흉也 
라 熱於懷벚은 熱之甚也라 外良線범近은 不欲
衣也요 不可近身은 f풋A氣也이요 不可近席은 

↑曾寒也라 R홈乾은 JlJ1.肉乾操也요 敢食不讓美惡
은 滋味不能辦也라 天府는 手太陰經Y℃이요 大
뺨中齊兪는 없足太陽經?℃이니 刺此면 皆可以

靈樞 • 刺節률耶에 對한 쩌究 

하였으며, 

黃은 “體乾은 뼈乾의 허t傳이다. (乾肉을 O홈 

이라고 하니 뜻이 합당하지 않다.) 敢食不讓美

惡은 음식 맛을 모르는 것이다. 天府는 手太陰

'/\, 大뺨中齊는 足太陽t이다.”11)고 하였다. 

[6]黃帝日 刺節言解훨 夫子乃言盡知調陰陽

補寫有餘不足 相{없移ill 옆{可以解之 |技伯日 大

風在身 血服偏虛 虛者不足 實者有餘 輕重不得

碩떼행if: 不知東西 不知南北 'FJ:추下 'F反'F

覆 顧倒無常 甚於迷感 黃帝日 善 取之奈何 |技

伯日 寫其有餘 補其不足 陰陽平復 用鐵若此 病

於解感 黃帝日 善 請藏之靈蘭之室 不敢흉出也 

楊·馬·張·景돕·黃·校釋은 “이는 陰陽

이 調和를 잃어 神志가 迷惠해진 경우에 대하 

여 이야기한 것이다. 火는 陽, 水는 陰이니 水

火는 陰陽의 徵*이다. 火의 精華는 神이 되고 

水의 精華는 志가 된다. 大風이 침범하면 血服

이 偏虛하여 虛한 사람은 不足해 지고 實한 

사랍은 有餘해 지게 된다. 血版이 偏虛해지면 

輕重이 기울어지고, 陰陽이 조화를 잃게 되면 

神志가 迷感해 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東西南

北을 구분하지 못하고 反覆願짧j하게 된다. 그 

러므로 有餘한 것을 鴻하고 不足한 것을 補하 

여 陰陽을 회복시키면 疑惠을 푸는 것보다 빠 

르게 치료가 된다. 血이라는 것은 神氣이니, 

心職에서 주관하고 賢廳에서 發源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風이 血服을 傷하게 하면 陰陽이 調

和를 잃게 되고 陰陽이 조화를 잃게 되면 神

志가 어두워져 迷惠보다 심하게 된다. 이 五節

은 神氣의 不調和를 논한 것이기 때문에 刺節

이라고 한 것이다. 節이라는 것은 퍼$氣가 遊行

去熱이라 X補足太陰牌經과 手太陰師經하여 
以出其ff하연 熱去퓨止而病除하여 其速有如微
衣하니 此는 옮陽寒IJ'B熱之類也라 

11) 黃; 體乾은 뼈乾之혀t라(乾肉日體아니 於義無
當이라) 敢食不讓美惡은 不識美惡也라 天府는 
手太陰7℃이요 大仔中齊는 足太陽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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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하는 곳이니 빼의 遊行은 가장 신속하다. 

그래서 微衣나 解惠보다 빠르다고 한 것이다 

.”12)고 하였다. 

I校빼에 대한 考察l

1. ‘去m’가 r甲ζ」 卷九第十一에는 ‘去衣’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문장에 ‘微衣’란 말이 

나와 重複되므로 r甲ζ」 의 기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r::,t素」 楊注에서는 ‘m’는 

12) 楊; 大風은 謂是영F風等病也라 (輕重不得 뼈예 
'.?Ht\은) 手足及不能MHllU也라 쩌은 ;몹쩌轉也라 
(不~束西 不知南北은) 心無知也라 (午上추下 
'F午짧 願f힘j無常 甚於迷感은) 志흡性失也라 
盡知陰陽虛팝하야 行於補寫使和라 靈蘭之室은 
黃帝藏판之府니 今之蘭졸라 故로 口者ill라 0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解感之義也라 夫解感以

빼I훤寫1찢寫法者는 正以大風在身하야 血服偏虛
하니 其虛者짧不足而輕하고 其實者웠有餘而重 

이라 大體當{뼈illU쩌~하야 雖四方上下가 皆B
反復願짧l하야 其狀이 甚於迷感이나 刺之者명n 
其有除而쩌之하고 不足而補之하연 則陰陽諸經
이 自然平復하야 휩如解感之速ill라 @張; 此
는 言陰陽不調하야 致꾀11志之迷感也라 夫火烏
陽이요 水1똥陰이니 水火%는 l양l앓之徵~Ut라 

火之精뽑꽤’이요 水之精뽑志라 大風tE身則血服
偏虛하야 E앞者不足하고 젤者有餘라 血服偏虛
則輕重{없illU훗요 陰陽不調則떼l忘迷惠옷라 是以
로 不었l東西하고 不았l南北而反짧願짧l也라 故
로 ’힘쩌其有餘하고 補其不足하야 陰陽平復하 
면 흉於解惠이라 夫血者는 神氣也니 心鷹所主
而發原於뽑이라 是以로 風傷血服則陰陽不調하 
고 陰陽不調則꾀!’志홈而甚於迷感也라 此五節은 
論神氣不調라 故로 日刺節이라 節者는 神氣之
所遊行tll入이니 神遊最速이라 故로 日흉於微 
衣흉於解感이라 O景ffi: 風%在身하면 血服必
虛하야 正不勝!Jl 故로 옳輕重뼈에等病이요 以
其願짧j無常 故로 日甚於迷感이니 此郞中風之
類라 盡知陰陽하야 平其虛寶이니 用鐵若此연 
흉無不쩔훗라 故로 日흉於解혔이라 O黃; 大
風在身에 閒其營衛하야 營衛聚退則血服{扁實하 
고 其風所未朋之經은 則血服偏虛하니 虛者不
足하고 實乃有餘하야 輕重不相得이라 是以로 

{없때쩌~하야 不知東西南北하니 自聲上下反覆
하야 願f업j無常이 此힐甚於迷感也라 O校釋·
大風은 指中風偏站一類的흉病이라 t영測쩌~은 
M씹反에하고 행轉(J{J~이니 這寶lZ指身體左右
前後的各種運動이라 願倒無常의 願댐l는 起止

니 願뽑j無常은 意指起止不定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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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가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는데 

본문에서는 水睡病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참 

고할 만하다. 

2. ‘微衣’가 張注本에는 ‘微衣’로 되어 있는 

데, ‘微’은 ‘搬’과 통하므로 假借字로 보면 될듯 

하다. 

3. ‘刺關節股絡也’가 r太素」 卷=十二 「五節

刺」 , r甲ζ」 卷九第十一에는 ‘刺關節之支絡也’

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뭇으로 ‘破’는 ‘支’가 

잘못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4. ‘慣願’이 r甲 z,」 卷九第三과 張注本에는 

‘慣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다. 

5. ‘善’이 r太素」 卷二十五 「五節刺」 ,馬注

本, 張注本, 日刻本에는 ‘言’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6. ‘股絡’이 r太素」 卷二十五 「五節刺」 , r甲

Z」 卷九第十一에는 ‘支絡’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7. ‘破짧者 A之管以趙翊也’가 r太素」 卷二

1-五 「五節刺」 에는 ‘股맴者 人之所以趣翊也’

로 되어 있는데, ‘管’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r太素」 의 기재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8. ‘榮然’이 r;t;素」 卷二 「五 「五節刺」 , r甲

z,」 卷九第十一에는 ‘榮然’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I較註에 대한 考察l

1. “刺有五節”의 節의 해석에 있어 楊 • 語譯

둥은 約束, 標準으로 해석하여 鐵刺法의 基準

으로 보았으나, 張은 刺鐵하는 장소인 四股關

節로 보았다. 本篇에서 論하고 있는 것이 振횟 

둥 五種刺法에 대한 방법과 효과이므로 張의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따라서 楊 동의 해 

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2. “盡刺諸陽之奇輸”의 해석에 있어 楊은 五

十九刺法으로 張은 六願之別絡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微衣刺法에 이를 구체적으 

로 설명하기를 “取之於其天府大뺨三痛 X刺中

齊以去其熱 補足手太陰以出其ff 熱去ff橋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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於微衣”라 하였으므로 楊 • 張의 해석은 좀 미 

홉한듯 하다. 

3. “無過一里”의 一里를 『太素」 둥에서는 鐵

刺의 깊이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明淸代의 

住釋家들은 대개 留鐵時間으로 해석하고 있다. 

經t中에서 三里는 무륨 아래의 三#을 의미하 

고, 五里는 天府下 五;f을 의미하므로 一里는 

鍵刺깊이로 보아 一;f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刺邱以手堅按其兩훌觀而흉限其聲必應於 

鍵也”의 f홉을 대개의 註釋家들이 글자 그대로 

둡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校釋 동은 {훌을 쳐흉 

의 뜻으로 해석하여 코를 막아 소리가 새나가 

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업을 다물어 숨 

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聽宮t에 鐵을 놓고 鐵響을 들어 

보려면 급히 둡는 것보다는 숨을 참고 들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를 막고 업으로 숨을 참아 鐵의 反響올 들 

어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刺其聽宮 中其降子”의 牌子를 대부분의 

註家들은 눈동자로 해석하여 聽宮t에 刺鐵하 

면 그 반웅이 눈동자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하 

였으나, 張만은 聽宮7℃이 있는 렛바퀴로 해석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로 보인다. 

6. “形不可置 常不得廠”을 楊 동은 鐵으로 

치료하면 陰靈水睡이 없어져 굳이 숨기거나 

은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고, 景ffi 퉁은 

陰醫水睡의 증상으로 해석하였는데 전체적인 

글 뭇을 이해하는 데는 兩者의 견해 모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不可近身 X不可近席”을 楊 둥은 熱이 

심하여 다른 사랍이나 따뜻한 자리를 싫어하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景톰만이 ↑용寒으 

로 해석한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I直譯]

黃帝가 破伯에게 묻기를 “내 듣기에 刺法에 

靈樞 • 刺節률쩌에 對한 쩌究 

五節이 있다고 하니 무엇입니까?” 

|技伯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五節이 있으니, 

첫 번째는 振벚요 두 번째는 發購이요 세 번 

째는 去!I\요 네 번째는 微衣요 다섯 번째는 

解感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夫子가 五節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나 내 그 뭇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l技伯이 말하였다. “振뺏는 外經을 刺觸하여 

陽病을 제거하는 것이고, 發購은 府輸를 刺鐵

하여 府病을 제거하는 것이며, 去m는 關節과 

股絡을 刺鐵하는 것이고, 微衣는 諸陽의 奇輸

를 모두 刺鐵하는 것이며, 解盛은 陰陽을 모두 

調節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협하여 陰陽

을 정상적으로 變化시키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刺節에 振埈를 夫子께 

서 外經을 刺鐵하여 陽病을 제거한다고 하였 

는데 내 그 뭇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뼈伯이 말씀하였다. “振횟는 陽氣가 크게 

遊上하여 위로 뼈中에 가득해져 服滿되거나 

어째로 숨을 쉬거나 大氣가 뺑上하여 숨을 혈 

맥이고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게 되며 먼지와 

연기를 싫어하여 목이 막혀 숨을 잘 쉴 수 없 

게 되는데, 振횟에 대하여 말씀드리자연 향상 

먼지를 털어내는 것보다 빠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取하는 

데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뼈伯이 말씀하셨다. “天容에서 取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기칩으로 上氣가 되어 

氣가 펴지지 않고 뼈痛이 있는 경우는 어디를 

취해야 합니까?” 

彼伯이 말씀하였다. “嚴꼈에서 취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取함에 방법이 있습니 

까?” 

破伯이 말씀하셨다. “天容을 취할 때는 一

里를 지나지 말고, 嚴꼈을 취할 때는 血이 變

하면 그쳐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發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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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내 그 뭇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發願은 귀로 소리를 잘 듣 

지 못하고 눈으로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 

인데, 夫子께서는 府輸를 刺織하여 府病을 제 

거한다하니 어떤 輸t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 

까? 願컨대 그 緣故를 듣고자 합니다.” 

l뼈伯이 말씀하셨다. “妙합니다. 질문이시여! 

이는 刺法의 大約이고, 鐵術의 極이며, 神明의 

部類이니 말과 책으로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請컨대 發顧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변 항상 發

願보다 빼르다고 하겠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願컨대 모두 

튿고자 합니다.” 

被伯이 말씀하였다, “이를 刺鐵하는 道理는 

期必 日中에 聽宮올 刺鐵할 것이니, 11$子에 적 

중하고 소리가 귀에 틀리면 이 곳이 바로 그 

輸t입니다.” 

黃帝가 말씀 하셨다. “좋습니다 무엇을 귀 

에 소리가 들련다고 합니까?” 

被伯이 말씀하였다. “%氣를 刺鐵할 때에 

손으로 코를 꽉 막고 재빨리 누우면(혹 숨을 

참고 소리가 새나가는 것을 막으면) 그 소리가 

반드시 鐵에 웅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것이 이른 

바 보지 않고도 일올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으 

로 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알아 다스린다는 

것이니 神明을 터득한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刺節에 去m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夫子께서 關節과 股絡을 刺鐵한 

다고 하였는데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破伯이 말씀하였다. “顆흡은 身의 大關節이 

요, IJYiH띨은 A의 管으로 趣翊하는 것이며, 쫓 

畢는 身中의 機로서 陰精의 徵候이고 f흥被의 

道입니다. 그러므로 軟食을 不節制하고 喜짧를 

制細하지 않아 律被이 안으로 넘치면 바로 뚫 

;IL으로 下留하여 血道가 不通하고 날로 커져 

他뻐1이 不便하고 趣翊이 不能해 집니다. 이 病

은 水氣가 뭉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 

갱8 

니 被石으로 取해야 합니다. 浮睡의 형태를 항 

상 숨길 수 없고 향상 은폐시킬 수 없기 때문 

에 去m라고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搬衣

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夫子께서 諸陽의 奇

輸를 모두 刺織해야 하는데 常處는 없다 하셨 

으니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l波伯이 말씀하였다. “이는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陰氣가 不足하면 內

熱하고 陽氣가 有餘하면 外熱하니, 內熱이 相

補하면 석탄을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뜨거워 

밖으로 솜옷이나 비단옷을 입지 않으려 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며 따뭇한 자 

리에 앉지 않으려 합니다. 購理가 閒塞되면 땅 

이 나오지 않고 혀가 타고 입술이 마르며 JJJl 

肉과 목이 말라 敢食의 美惡을 구분하지 못하 

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或 天府, 大仔에다 세 

변 자침하고, 또 中齊에 刺鐵하여 熱을 없애고 

手足太陰에 刺鐵하여 땀을 내면 熱은 제거되 

고 땅은 가시어 微衣보다 신속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解惠

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夫子께서 陰陽을 모두 

조절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협하여 변화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盛이 어떻게 풀어집 

니까?” 

뼈伯이 말씀하였다. “大風이 몽에 있게 되 

면 血服이 偏虛하여 虛한 사랍은 不足해지고 

實한 사랍은 有餘해지니 輕重이 서로 걸맞지 

않아 몸이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며(혹 폼을 전 

후좌우로 운동하지 못하게 되며) 東西南北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하여 反覆的으로 顧倒가 無

常하여 迷感보다 심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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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뼈伯이 말씀하였다. “그 有餘한 것을 휩하 

고 그 不足한 것을 補하여 陰陽을 和平하게 

회복시켜야 하니, 이와 같이 織을 활용하면 解

感보다 빠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請컨대 藏書

室에 보관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第二章. 五耶

I原 文】

黃帝日 金聞刺有五%라하니 何謂五%오 

뼈伯이 日 病에 有持魔1)者하며 有容大(1)者

하며 有俠小(2)者하며 有熱者하며 有寒者하니 

是謂五%니이다 

黃帝日 刺五%는 奈何오 

被伯이 日 凡刺五%之方은 不過五章이니 輝

熱2)은 消滅하고 睡聚는 散t하고 寒輝는 益溫

하고 小(3)者는 益陽하고 大(4)者는 必去하니 

請道其方호리이다 

凡刺擁%엔 無迎擺3)이니 易洛移性하고 不

得體이어든 llfB道4)更行하야 去其쨌5)하야 不安

處所하면 乃散亡6)하니 諸陰陽過擁者는 取之其

輸하야 寫之라 

凡刺大%엔 日以小7)하야 뺀養其有餘라야 乃

益虛하니 떻tl(5)其通8)하야 鐵其!JB9)호대 Jlll肉親

視之하야 母有反其휩10)이니 刺諸陽分肉間이라 

凡刺小%엔 日以大하야 補其不足11)이라야 

乃無害하니 視其所在하야 迎之界하야 遠近盡

至면 其不得外합而行之하야 乃自費(6)하니 刺

分肉間이라 

凡刺熱%엔 越而蒼12)(7)하야 出遊不歸라야 

乃無病하니 寫開通밟門戶13)하야 使%得出하면 

病乃B라 

凡刺寒%엔 日以溫하야 徐往徐來14)라야 致

其神하니 門戶E閒하야 氣不分하고 虛實得調

하야 其氣存也니이다 

黃帝日 官鐵(8)은 奈何오 

靈樞 • 刺節률耶에 對한 맑究 

l뼈伯이 日 刺擁者는 用級鍵하고 刺大者는 

用짧鍵하고 刺小者는 用員利鍵하고 刺熱者는 

用鍵織하고 刺寒者는 用臺鐵也니이다 

I校빼l 

1) 持擁; r太素」 卷二十二 「죠邱刺」 에는 ‘時

擁’으로 되어 있다. 

2) 輝熱; r太素」 卷二十二 「五%刺」 , 張注

本, 類經에는 ‘觀熱’로 되어 있다. 

3) 凡刺擁% 無迎擺; r甲 z,」 卷五第二에는 

‘凡刺擁% 用$$鍵 無迎購’으로 되어 있다. 

4) 脫道: r太素」 卷=十= 「五邱刺」 에는 ‘짧 

道’로 되어 있다. 

5) 去其獅; r:;t素」 卷=十二 「五%刺」 에는 

‘行去其獅’으로 되어 있다. 

6) 不安處所乃散c: r太素」 卷二十二 「五%

刺」 에는 ‘不安其處所乃散t’으로 되어 있다 

7) 凡刺大% 日以小; r甲 z,」 卷五第二에는 

‘凡刺大% 用錢鐵 日以小’로 되어 있다. 

8) 劇其通; r太素」 卷=十= 「五%刺」 에는 

‘標其道’로, r甲 z,」 卷五第二에는 ‘標其通’으로 

되어 었다. 

9) 鍵其%; r太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鐵其%千’으로 되어 었다, 

10) 反其質; r甲ζ」 卷五第二에는 ‘乃엄直道’ 

로 되어 었다. 

11) 凡刺小% 日以大 補其不足; r甲ζ」 卷五

第二에는 ‘凡刺小% 用圓針 日以大 補益其不

足’으로, r太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凡刺

小%日以大 補其不足’으로 되어 있다, 

12) 凡刺熱邱 越而蒼; r甲ζ」 卷죠第二에는 

‘凡刺熱% 用鍵鐵 越而협’으로, r太素」 卷二十

二 「표%刺」 에는 ‘凡刺熱% 越而擔’으로 되어 

있다. 

13) 寫開通짧門戶 ; r甲ζ」 卷五第二과 r太

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모두 ‘寫開道乎

없門戶’로 되어 있다. 

14) 凡刺寒% 日以溫 徐往徐來; r甲z」 卷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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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에는 ‘凡刺寒쩨 用臺鐵 日以溫 徐往똥出’ 

로, r :t;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凡刺寒%

口以溫 徐往똥出’로 되어 있다, 

I字 句 解】

(1) 容大; ~~氣가 盛大함을 말함. 

(2) 俠1J、; %氣가 輕微함을 말함, 

(3) 小; 虛%.

(4) 大: 寶邱.

(5) 劉; 끊을, 성)~티할, 많刺할 표, 

(6) 쌀; 앓을(짧揚) 비. 

(7) 越而蒼; 越은 發越, 發散의 뜻이고 蒼은 

힘과 통하는데 寒冷의 뭇이다. 

(8) 官織; 用鐵,

I較 註1

[1]黃帝터 金聞刺有五뻐 {iiJ謂五% |技伯日

病有持魔者 有容大者 有俠小者 有熱者 有寒者

是調五% 黃帝日 刺五%奈何 l뼈伯日 凡刺五%

之方不過五흘; 짧熱消뼈 睡聚散亡 寒뼈益溫 小

者益陽 大者必去 請道其方

楊·馬·張·景닮·黃은 “持擁은 擁體이 좀 

橫된 것이고, 容大는 寬容廣大를 말하며, 俠小

는 캘俠微小한 것이고, 熱은 짧熱이며, 寒은 

寒障이다. 五章은 五條이다. 顆熱消滅(熱)과 陣

聚散t:(持據)과 寒陣益溫(寒)과 小者益陽(俠小)

과 大者必去(容大)가 五뻐를 刺鐵하는 五章이 

다.”13)고 하였다. 

13) 楊; 五法須別짧章也라 짧은 熱病也니 音ff이 
라 O馬; 此는 言刺分五%하니 當用죠章之法 
也라 凡刺五%之方은 不過五章而g니 五章者

는 五專也라 故로 %有熱者-는 今行刺法則觀
熱消滅하고 !fB有持캠앓者·는 今行刺法則睡聚散
亡하고 %有寒者는 今行刺法則寒算益溫하고 
!fB有俠小者는 今行刺法則小者益陽이라 蓋小
者는 不使之大則其在外옳陽者-가 無害而有陽

也라 %有容大者는 今行刺法則大者必去라 此
五章者가 所以刺五%也라 F文乃析言之라 0 
폈; l比節은 言휩氣通會於皮I홉JIJU훗之間而有塞 
짧大小寒熱之病이라 !fB者는 謂不得中正之和

껑O 

[2]凡刺擺% 無迎購 易%移性 不찜H뽕 llfrl:道

更行 去其椰 不安處所乃散亡 諸陰陽過擁者 取

之其輸寫之

楊 • 校釋은 “無迎購의 階은 隆과 通하니 Ill 

盛하다는 뭇이다. 無迎備은 擁%의 Ill盛한 形

평를 마주치려 하지말고 그 錫氣를 피해야 한 

다는 말이다. 易%移性은 通常의 治法을 바꾸 

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 族病의 性質을 바꾸 

라는 말이다. 說道更行은 여러 다양한 治法을 

써서 다스리라는 말이다. 堆南子說林에 ‘R.-t 
雖齊 必有說’라 하였는데 高注에 ‘論는 不同이 

다’고 하였다.”14)고 하였고, 

馬 • 景몸 • 黃은 “擁은 盛이다. 營衛生會篇

에 ‘日中而陽購’이라 하였고 生氣通天論에 ‘隆’

으로 쓰여져 있는데 대개 隆과 通用된다. 無迎

擺이라는 것은 擁%의 발생이 錫利하여 銀錢

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 易洛移性은 시간적 

으로 마음에 여유를 갖고 다스리라는 말이니 

調也라 章은 法也라 調陽盛於外而옳짧熱者는 
使之消滅하고 氣聚而앓靈睡者는 {l!'.之散亡하고 

寒者는 致其神氣以和之하고 협氣小者는 益其
陽하고 大者는 必使之歸去하니 各有平調之法

也라 閔士先日 始言刺節하고 中論휩氣하며 末
言外%라 故로 日刺節圓%라 所謂%病者는 謂
不得中和之道而뽑病也라 若以外%之病論之연 
去經義遠훗라 O類經; 五章은 五條也니 詳如
下文이라 @黃· 持#잃은 홈積魔體也 容大는 寬

容廣大也 俠小는 ·륨俠微小也 熱은 흥흉熱也 寒
은 寒揮也라 五章은 五條也라 짧熱消滅(熱) 
睡聚散亡(持癡) 寒輝益溫(寒) 小者益陽(俠小)
大者必去(容大)가 此刺五%之五章也라 

14) 楊: 購은 大盛也라 擁之大盛將有顧이연 不可
迎而寫之也라 易其常行法度之힘하고 移其先
有寒溫之性하며 更量願之所在하야 上下正佛
에 以得옳限이라 故로 日去其%뭘하여 不安於

處一이라야 病乃散亡也라 諸陰陽之服過擁所
者는 可取癡之所由之輸寫也라 @校釋: 無迎關

의 購은 與隆通하니 l!I盛的意思라 無迎觸은 
就是不可迎휠-癡!fB的l!I盛之勢而應避其銀氣라 
易倚移性은 這題指改變通常治法 耐心地從繼
調治하야 以改移族病性質이라 證道更行은 這
寶指된採用不同的方法進行治擔라 堆南子說林

에 Kt雖齊나 必有說라하여늘 高注에 論는 
不同也라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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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힘과 사람의 성품을 바꾸려 할 때에 서둘러 

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이는 上文의 睡聚散

t을 해석한 것이다. 麻는 堅固한 癡睡을 부드 

럽게 녹여 없애는 것을 말한다. 離毒이 변화되 

지 않으면 體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或

內표하고 或 溫散하며 或 刺鐵하고 或 x:찢를 

하여 그 毒이 변화되도록 힘써야 되니 이것이 

다 脫道更行이다, 獅은 向이고, 安은 留聚이니 

그 毒氣가 向하는 곳을 제거하여 자리잡지 못 

하게 하면 바로 消失되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陰經과 陽經에 다만 塞體가 있는 부분을 

관찰하는 것은 다 그 해당 輸t을 취하여 그 

錫氣를 寫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去其獅

이다.”15)고 하였으며, 

張은 “이는 氣가 皮庸와 !JIL曉사이에 擬輔되 
어 睡聚가 된 것이다. 擁은 獲이니 이는 氣가 

覆輔되어 睡氣가 된 것이지 廳體이 아니다. 離

合質%論에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 대지를 불 

태우면 강물들도 파도가 일어 購起하니, 이렇 

게 되면 經服의 動服틀도 또한 購起하게 된 

15) 馬; 此는 承上文而言睡取散亡之法也라 凡刺癡
%에 無迎其氣來隆이니 所謂避其來錫者是也라 
如易風洛如移性情相似니 須繼以待之하야 若不

得體則據以睡之하고 導以行之하야 去其癡睡之
鄭하야 彼當不安處所라야 乃自散亡롯라 凡諸

陰陽之有病生擁者는 取氣本經之輸?℃以협之니 
如手太陰輸?℃太淵之類와 手陽明輸大三間之類
라 @景ffi: 癡은 盛也라 營衛生會篇에 日 日中

而陽嘴이라하고 生氣通天論에 作峰하니 蓋擁
은 隆으로 通用也라 無迎購者는 #앓!fB之來銀하 
야 所當避也요 易洛移性은 謂宜從鍵調和니 如
移易힘性에 不宜欲速이라 此는 釋上文睡聚散
t也라 服는 柔lllB慣堅之謂라 凡據毒不化변 則
不得限이라 故로 或ti其內하고 或溫其外하며 
或刺以鐵하고 或찢以효하야 務化其毒아니 皆

願道更行也라 椰은 向也요 安은 留聚也니 去
其毒氣所向하야 不使安留處所연 乃엽消散훗라 
故로 於諸陰經陽經에 但察其過於塞輔者는 皆
當取輸'!\하야 以寫其銀氣니 是명n所謂去其뼈也 
라 O黃; 凡刺癡%엔 無迎其購盛之勢(階은 與
隆同이라)라 若易洛移性하야 違其自然之宜면 
必不得體이니 宜뼈道更行하야 使睡聚去其獅而
不安處所라야 乃能散亡이라 諸陰陽經絡之有過
而成癡者는 取之其輸而寫之라 此持癡之方也라 

靈樞 • 刺節률耶에 對한 빠究 

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氣가 皮庸와 分肉에 

塞懶되어 睡氣가 된 것이니, 이때에는 極盛한 

經뼈의 !f B氣를 맞이해 함부로 자침하지 말라 
는 말이다. 洛은 習%과 같고, 性은 마음이 생 

기는 곳이니 마음에서 생기는 神氣가 이 곳에 

습관적으로 쌓이면 移易시켜 옮겨 다니지 못 

하게 해야 한다. 魔購이 아니기 때문에 體樓이 

생기지 않는다. 脫道는 !JIL肉의 道路이니, 쌓인 

氣가 脫道를 따라 옮겨 다닐 때에는 모여 있 

는 氣를 제거하여 그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 

도록 하면 모여 있는 氣가 흩어지게 된다. 모 

든 陰陽의 經服이 覆處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輸t을 寫해야 하니, 대개 皮

庸와 分肉의 氣가 經服의 輸7℃이나 絡服올 따 

라 나와 聚氣가 服絡으로 흘러갈까 염려되기 

때문이다.”16)고 하였다. 

[3]凡刺大%日以小 f빠養其有餘 乃益虛 훼其 

通 鐵其!f~ 뻐肉親視之 母有反其圓 刺諸陽分肉

間

楊 • 校釋은 “劉其通의 劉는 꿇刺의 뭇이다. 

剩其i짧은 많刺를 통하여 邱氣의 姐輔를 제거 

하여 正氣가 運行되는 道路를 開通시킨다는 

뭇이다. !JIL肉親은 $氣가 제거된 후 JJIL肉사이 

에 $氣가 停體되는 현상이 없음을 지적한 것 

이다. 모든 陽分의 分肉사이를 刺鐵하라고 한 

것은 實大한 邱氣는 대부분 츠陽으로 침범하 

16) 張: 此는 氣빼於皮I홉Jiil勝之間而옳顧聚也라 #훌 
者는 壘也니 此는 因氣塞而睡이요 非廳健也라 
離合훨%論日 天暑地熱則經水波浦而關起하니 
經之動服其至也도 亦時關起라하니 蓋言此氣慶
於皮l홉分肉而흉睡이니 無迎刺關起之經服也라 
洛獨習洛이요 性者는 心之所生也니 謂心所生
之神氣習聚於此하면 짧移易不流行이라 非盤眼
故로 不得體이라 脫道는 Jiil肉之理路也니 聚氣
從뼈道更行에 去其所聚뼈하야 不使安其處則聚
氣乃行散훗라 諸陰陽之服이 所過於壘處者률 
取其輸而寫之니 蓋皮1홉分肉之氣가 從經輸絡服
而出하야 恐聚氣之流於服絡也라 言此合#充身
之員氣도 亦運行행轉之無端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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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三陽經의 分肉사이를 刺鐵하는 것 

이다.”17)고 하였고, 

띤 • 景맘 • 黃은 “大%는 實%이다. )f~氣가 

盛太하면 갑자기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 

마다 조금씩 제거해야 차도를 보일 것이고, 有

除한 %氣를 제거해야 實한 %氣가 虛해 진다. 

이는 윗 글의 ‘大者必去’를 해석한 것이다. 劉

는 끓刺이고, 通은 病氣가 지나가는 길이다. 

鐵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니 %氣에 적중 

되도록 힘써야 된다. %正의 !l色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하니 적은 것을 큰 것으로 오인하면 

圓寶을 왜곡시키게 된다. 盛大한 實뻐는 대부 

분 三陽經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모든 陽分의 

分肉사이를 刺鐵한다.”18)고 하였으며, 

張은 “大는 합氣가 IJJU康사이에 많이 몰려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조금씩 작아지게 

해야 한다. 體表에 氣가 有餘하면 體內에서는 

17) 楊: 大%者는 實!fBtl!.니 行寫옳易이라 故로 小
뼈之하야 益虛I&和也라 於鐵之道에 戰標護흠행 
하야 以鐵千뻐라야 urn氣得去하야 !llll쳐相附 
라 親은 附也라 iiJl,!f~氣無有하야 反其힘氣乃止 
也라 (써謂陽分肉間는) 刺大%所在ti!.라 @校
釋; 劉其通의 劉는 끓刺的意思라 剩其通은 就
是ill!過frZ刺以去其!fB氣之P且뺨하야 俠正氣運行
的道路OOillI이라 )Jll肉親은 指!fB氣使被짧除後에 
!Ill肉之問에 無뻐氣千燒~Jl.짧的意思라 刺諸陽分
肉問은 實大之%多在三陽이라 故로 宜刺三陽
經之分肉間이라 

18)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大者必去之法也라 凡刺
!fB之大者는 R漸使之1J、훌이 可也라 彼大者는 
成於有餘하니 當i빨棄之則뼈益虛하야 邊乃劉觸
其i따流之所하야 鐵其大%之移라 又밟其分部)Jll 
肉以親視之하야 fl}:使之反其훨氣可也라 其所取
之?치은 當刺諸陽經之分肉間耳라 @景ffi: 大%
는 寶$ti!.라 !J'B氣盛大하면 難以願除니 日뼈小 
之라야 自可漸去요 去其有餘라야 寶者虛훗라 

此는 釋t文大者-必去也라 劉는 frZ刺也요 i짧은 
病혔所由之道ti!.라 敵無흉用이니 務中其邱라 
룹%正服色을 必當親뀔!審視나 若以小作大연 
則反其휩훗라 盛大實邱는 多在三陽이라 故로 
宜刺請陽分肉間이라 O黃; 凡刺大%엔 日以漸
小하여 鴻棄其有餘라야 乃始益虛하니 劉其i없 
連之路(웰gp刺也라)하야 以鐵其!fB호대 )Jll肉親

視之하야 fl}:有反其圓이니 刺諸陽分肉問이라 

此刺容大之方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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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足해 지는 법이니, 만약 그 有餘한 기운을 Wt 
尊시키면 體內의 기운을 더욱 虛하게 만든다. 

대개 ‘日以小’라는 것은 體內로 되돌아가게 하 

라는 뜻이지 밖으로 짧뺀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협氣가 會通하는 處所를 빌려 有餘한 

기운을 刺鐵하여 體內와 통하게 해야 한다. 親

은 近의 뭇이다. 삐肉을 가까이 살펴 IJJU쳐이 微

密하고 작으면 內外가 和平한 것이다. 萬若 員

氣를 안으로 되돌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陽分의 分肉사이를 刺鐵한다.”19)고 하였다. 

[4]凡刺小邱 日以大 補其不足 乃無害 視其

所在迎之界 遠近盡至 其不得外휩而行之乃딩費 

刺分肉間

楊은 “1j、%는 虛%이니 補를 시행하기 어렵 

기 때문에 大補를 해서 實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界는 빠際이다. 虛實의 빠界를 살피고 

휩氣의 遠近을 헤아려 虛한 가운데에서 實하게 

하여야 $氣가 들어 올 수 없다 {풍은 지나친 

것이다. 補해서 實해 졌으면 바로 그칠 줄 알 

아야지 補도 지나치면 오히려 正氣를 손상시킨 

다, 費는 휩이다. 分肉間을 刺鐵하는 것은 小%

의 所在를 刺鐵하는 것이다.”20)고 하였고, 

馬는 “이는 위의 글에 이어 ‘小者益陽之法’

을 상세히 말한 것이다. 小%를 刺鐵하는 것은 

19) 張: 大者는 謂圓氣容大於)Jll陳之間이라 故로 
當使之日小라 夫有餘於外則不足於內하니 若
뻗養其有餘하면 乃益虛其內롯라 蓋日以小者
는 使之復反於內요 非棄其外뺀也라 故로 劉
切其훨氣通會之處하고 鐵其有餘之氣하야 以
通於內라 親은 近也라 近視其)Jll肉에 織密而
小則外內和平훗라 若母有反其圓者는 再刺諸
陽分肉間이라 蓋휩氣者는 神氣也니 從關節而
出於)Jll勝之外라 故로 剩通其關節하야 其有未
反者再取之)Jll肉也라 

2이 楊; 小%는 虛!fB也니 行補뽑難也라 故로 日大
補하야 使其實이라 界는 빠際也라 視虛寶빠界 
하고 量圓氣遠近하야 須引至虛中令實하야 不
得外而不至也라 협은 過也라 補須實이연 知영n 
止어늘 補過영며員正氣라 費는 휩也라 (刺分肉

間은) 刺小%所在ti!.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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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라도 날로 커질까 염려해서 이다. 그러므 

로 不足을 補해 주변 혈氣가 회복되어 害가 

없을 것이고, 또 分部의 所在를 보아 小%가 

있는 지역을 휩해야 하니, 이것은 바로 먼저 

不足한 經服을 補해준 연후에 有餘한 經服을 

隱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遠近의 質氣

가 모두 이르고 %氣가 外慢하지 못하게 된다. 

이른바 ‘小者益陽’의 뭇은 이와 같다. 刺法은 

%氣가 있는 分肉사이에서 取해야 한다.”21)고 

하였으며, 

張은 “小라는 것은 JllL勝로 通하는 氣가 虛

小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精氣가 날로 增大

되도록 補해 주어야 害가 없으니, 氣가 이르는 

곳을 보아 境界에서 맞아해야 한다. 界는 關節

의 交又點이다. t崔의 神氣와 中흙의 觀氣 그 

리고 下魚의 天員 풍 遠近의 氣를 모두 이르 

게 하면 날로 氣가 증대된다. 흡은 漸進이다. 

費는 用이다. ‘其不得外慢而行之’라는 것은 中

魚의 觀氣만이 담用하여 下魚의 天質之氣와 

함께 폼을 충실히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分

肉間을 刺鐵하여 그 觀氣를 通하게 해주는 것 

이다.”22)고 하였고, 

景톰은 끼、%는 虛%이다. 虛%를 補하면 

正氣는 날로 증대되고 $氣는 물러난다. 不足

한 것을 補하면 害가 없게 될 것이고, 그 虛를 

21) 馬: 此는 承上文而詳言小者益陽之法也라 凡刺
%之小者는 慮其日以益大라 故로 必補其不足
則 휩氣當復而無害요 X視其分部所在하야 以
迎其氣來之界而짧之니 此乃先補不足之經而後
에 n품其有餘之經이라 是以로 遠近之頁氣盡至
하고 其%不得外홉而行之하야 乃自廢而無留也
라 所謂小者益陽之義如此라 然刺之之法은 當
取其有!J'B之分肉間耳라 

22) 張: 小者는 通會於!!IL勝之氣虛小라 故로 當使

日 J;J.漸大則追而補之하야 乃無害니 視其氣至
之所在而迎之於界라 界者는 節之交也라 使上
魚之神氣 中篇之觀氣 下薦之天휩遠近盡至則 

日以大훗라 f흥은 漸進也라 費는 用也라 其不
得外{훗而行之者는 乃中魚之짧氣自用하야 不
與下魚之天륨으로 合#而充身이라 故로 짧刺 
分肉間以通其觀氣라 

靈樞 • 刺節~~B에 對한 뻐究 

협하면 病을 免치 못하게 된다. 이는 t文의 

‘小者益陽’을 해석한 것이다. ‘迎之界’는 그 氣

가 운행되는 곳을 맞이하는 것이다. 먼저 不足

한 經을 補하고 나중에 有餘한 經을 협하여 

!J'B氣는 제거되고 正氣는 회복되면 遠近의 쉴 

氣가 모두 이르러 $氣가 外합하지 못하게 되 

니 설혹 침범하더라도 흩어져 머물지 못하게 

된다. 小%는 그 %氣가 있는 곳에 따라 刺鐵

하기 때문에 다만 分肉사이를 取한다.”영)고 하 

였으며, 

黃은 끼、%를 刺鐵할 때에는 正氣를 날로 

증대시켜야 害가 없다, %氣가 있는 所在를 보 

아 그 境界에서 맞이해 刺鐵하면 遠近의 氣가 

모두 이르러 %氣가 外慢하지 못하게 되어 正

氣가 날로 증대된다. (慢은 홉으로 쓰여져야 

하니 漸의 돗이다, 費는 大이다) 이 때는 分肉

사이를 刺鐵해야 되는데, 이것이 俠小를 刺鐵

하는 방법이다.”찌)고 하였다. 

[5]凡刺熱% 越而蒼 出遊不歸 乃無病 鳥開

通밟門戶 使$得出 病乃B

楊·黃·校釋은 “越而蒼의 越은 發越의 뭇 

이고 蒼은 寒째의 뭇이니, 越而蒼은 熱%를 鐵

刺하여 $氣를 外部로 發越시켜 身體에서 나 

는 熱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出遊不歸는 病

%가 排出된 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뭇 

이고, 또한 熱이 물러간 다음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뭇이다,”25)고 하였고, 

23) 景폼; 小%는 虛!J'B也라 虛%補之면 則正氣日
大而%自退也라 不足而補연 乃可無害요 若앓 
其虛면 斯不免훗라 此는 釋上文小者益陽也라 
迎之界者는 迎其氣行之所也라 先補不足之經
하고 後寫有餘之經하야 %去正復則遠近之휩 
氣盡至하야 !J'B氣不得外홉則必費散無留훗라 
小%는 隨在可刺라 故로 但取分肉間也라 

24) 黃; 凡刺小%엔 日以漸大하야 乃可無害라 視
其所在而迎之於界하면 遠近之氣盡至하야 其
不得外{훗而行之하야 乃自費라(홉은 當作홉이 
니 漸也라 費는 大也라) 宜刺分肉之間이니 此
刺俠小之方也라 

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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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ffi은 “越은 發錫이고, 蒼은 후病이다. 出

遊는 行散이고 歸는 還이다. 熱%를 刺鍵하는 

경우에는 速히 發散시키는 것이 귀하니, 熱%

가 흩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病이 없게 된 

다. 이는 t文의 ‘뼈熱消滅’을 풀이한 것이다. 

壘짧를 開通시켜 그 門戶를 여는 것은 熱%는 

의당 寫해야 되기 때문이다.”쟁)고 하였으며, 

馬는 “이는 위의 글에 이어 ‘觀熱消滅’의 法

을 상세히 말한 것이다. 熱%를 刺鐵하는 경우 

에 그 熱이 盛하면 精神이 外越하여 意氣가 

蒼앞하니, 만약 밖으로 떠돌아 제자리로 돌아 

오지 않는 것을 고치고자 한다면 門戶를 열어 

熱%를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有餘한 %氣를 簡하면 病은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다.”낌)고 하였고, 

張은 “熱%는 陽氣가 盛해서 !llL鷹의 사이에 

留輔되어 있기 때문에 熱이 나는 것이다. 蒼은 

하늘의 正色이다. ‘越而蒼’이라는 것은 %熱을 

發越시키면 天貝의 氣色이 드러나는 것을 말 

한다. 出遊不짧는 神氣가 밖으로 遊行하여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이 때에는 門戶

를 열어 %氣를 나가게 한 다음에야 病이 나 

25) 錫; 刺熱之道는 寫越走氣하면 口쩔擔然하야 

熱氣不짧하니 病則愈也라 많은 開也라 O黃;
凡刺熱%엔 越而蒼(越은 않越也요 蒼은 當作
擔이니 熱氣뿔越則變옳휩?京이라)하야 出遊不
짧라야 乃無病(熱氣遊散이라)이니 f흘開i뾰없門 
戶하야 (J!'.!fB得出하면 病乃已하니 l比刺熱%之
方也라 @校釋; 越而蒼의 越은 作發越解요 蒼
은 作寒째解니 越而蒼은 就是鐵刺熱%하야 
把$氣發越子外하야 使身體由熱轉源的意思라 

出遊不歸는 形容病$被排出後에 不再짧回作 

떻요 也就是熱退之後에 不再發熱的意思라 
26) 景ffi: 越은 發揚也요 蒼은 후흉也라 出遊는 

行散也요 簡는 還也라 凡刺熱!JB者는 貴於速
散이니 散而不復하면 乃無病훗라 此는 釋上
文揮熱消뼈也라 開通壘빼하야 llf其門戶는 以
熱%之宜寫也라 

'2:7) 馬; 此는 承t文而詳言짧熱消$$之法也라 凡刺
熱%에 其熱盛則神思外越而意氣蒼뿔하니 若出
遊不歸나 乃欲無病이어든 當開關之하야 以適
其門戶하야 使熱!JB得出이라 所謂휩其有餘ti!.則 
病乃自已훗라 

엉4 

을 수 있다.”28)고 하였다. 

[6]凡刺寒% 日以溫 徐往徐來 致其神 門戶

B閒 氣不分 虛實得調 其氣存也

楊은 “寒邱를 刺鐵하는 道理는 날마다 조금 

씩 따뭇해지게 해야 하니, $$을 서서히 놓아 

溫氣가 생긴 다음에는 재빨리 出鐵해야 하는 

데 이는 神氣가 이르도록 하자는 뜻이다.”잃)고 

하였고, 

景돕·馬·張은 “溫이라는 것은 正氣를 따 

뭇하게 하는 것이다. 徐往徐來라는 것은 和鍵

하게 하라는 말이고, 致其神이라는 것은 陽氣

를 이르게 하면 寒%는 저절로 없어진 다는 

말이다. 이는 上文의 ‘寒輝益溫’을 해석한 것이 

다, 氣虛를 補하면 門戶가 닫혀 氣가 빠져나가 

지 않기 때문에 虛寶을 조절할 수 있고, 質氣

를 보폰할 수 있으니 。l것이 寒%를 溫補해야 

하는 까닭이다.”%)고 하였다. 

[7]黃帝日 官鐵奈何 被伯日 刺羅者用被鐵

28) 張; 熱%者는 陽氣盛而留於Jiil勝之間이라 故로 

옳熱也라 蒼者는 天之正色也라 越而蒼者는 使
!JB熱發越而天휩之氣色見옷라 出遊不짧는 神氣

遊行於外而不退其圓이니 此앓開關門戶하야 使
!JB得出而後에 病乃B라 故로 雖出遊不歸나 乃
無病이라 此蓋言圓氣外內出入環轉無息者也라 

29) 楊:刺寒之道는 日 日使溫이니 徐往而入하야 得
溫氣E에 去흉而出鐵이니 以致神氣옳意也라 

30) @景룸: 溫者는 溫其正氣也라 徐往徐來는 欲
和鍵ti!.요 致其神者는 致其陽氣則寒!JB自除라 
此는 釋上文寒輝益溫ti!.라 補氣虛연 則門戶朋
而氣不뺀이라 故로 虛賣可調요 質氣可存이니 

此는 寒$之宜溫也라 O馬; 此는 承上文而詳
言寒輝益溫之法也라 凡刺寒!JB는 一日之內용n 
當除之라 用鐵之間에 徐往徐來하야 以致其神
氣하야 使門戶티閒하야 分氣不뺀則虛寶得調 
하야 其협氣自存而寒者溫롯라 O張; 寒氣者는 
所得於天之水寒이요 神者는 火之精也라 水火
相感하야 神志合精하면 是옳和平이라 故로 
刺寒$者는 日以除其寒호대 徐往徐來하야 以
致其神氣흠n閒其門戶하야 使氣不分而寒熱之虛
寶得調하야 其휩氣乃存훗라 t節은 論開關門
戶以去%요 此는 論門戶已閒乃存正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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刺大者用錢鐵 刺小者用員利鍵 刺熱者用鍵鐵

刺寒者用臺鐵ill

楊·景톰·馬·張은 “五%를 刺鐵하는 데에 

는 九鍵가운데에 이 五鍵을 활용하는 것이 가 

장 마땅하다.’페고 하였다. 

I考 察l

1. ‘脫道’가 r太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說道’로 되어 있는데, 誼道는 여러 가지 부동 

한 방법 즉 다양한 치료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의 註家들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擁體이 심 

할 경우에는 함부로 마주치지 말고 부드러운 

방법 즉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치료하는 것 

으로 理解하고 있는데 반해, 推獨 張만은 分肉

사이로 氣가 흘러 다니는 通路로 해석하고 있 

다. 모두 나름의 뭇은 가지고 있으나 文服의 

흐름으로 보아 太素의 記載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2. ‘不安處所乃散亡’이 r太素j 卷二十二 「五

뻐刺」 에는 ‘不安其處所乃散亡’으로 되어 있는 

데, 문맥으로 보아 ‘所’는 ‘%’의 誤字로 보인다. 

왜냐 하면 ‘不安其處 %乃散t’으로 되어야 돗 

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3. ‘凡刺熱% 越而蒼’중 ‘蒼’이 r甲ζ」 卷五第

=과 r太素」 卷=十二 「五%刺」 에는 모두 

‘휩’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것이 맞다. 憶

은 寒冷의 뭇이다, 馬는 蒼환, 張은 天之正色,

景몸은 적E病로 해석하여 앞뒤 문장을 겨우 겨 

우 연결하고 있는데, 이는 r甲ζ」 과 r太素」

의 記載처럽 휩의 假借字로 보면 앞뒤 文章의 

意味가 확연히 드러나므로 r甲ζ」 파 r太

素」 의 記載가 정확하다고 보인다. 

31) @楊; 刺五%者는 九鐵之中에 用此五鐵이 是
所宜也라 O景톰; 五%之刺에 官鐵이 各有所
宜하니 不可不辦이라 O馬; 此는 承上文而言
刺죠!IB之鐵에 各有所宜用也라 O張; 此는 申
明죠者之病이 皆在皮!홉Jiil肉之氣分이라 故로 
所用之鐵도 皆取輝於Jiil肉者也라 

靈樞 . ~IJ 節률耶에 對한 맑究 

I直 譯】

黃帝가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刺法에 五

%가 있다고 하니 무엇을 五邱라 합니까?” 

l技伯이 말씀하였다. “病에 持擁, 容大, 俠小,

熱, 寒이 있으니 이를 五%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五%를 刺鐵하는 방법 

은 무엇입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무릇 五%를 刺鐵하는 

方法은 五章에 지나지 않으니, 輝熱은 消滅하 

고 睡聚는 散亡하고 寒輝는 益溫하고 小者는 

益陽하고 大者는 반드시 除去해야 하니 請컨 

대 그 道理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魔%를 刺鐵할 때에는 擺을 맞이하지 

말아야 하니, 풍속과 性品을 바꾸듯 해야 하 

고, 體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脫道를 교대로 시 

행하여 그 方向을 제거하여 편히 머물지 못하 

게 하면 마침내 散t하니 모든 陰陽의 經으로 

지나가는 擁은 그 輸*을 取해서 寫합니다. 

무릇 大%를 刺鐵할 때에는 날마다 작아지 

게 하여 그 有餘한 것을 뺀尊시켜야 비로소 

더욱 虛해지니 그 通路를 행필하여 그 %氣에 

鐵을 놓되 J!IL~을 親히 보아 그 륨氣에 違反

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陽分의 JllL肉사 

이를 刺鐵합니다. 

무릇 小%를 刺鐵할 때에는 날마다 크게 하 

여 그 不足을 補해야만 비로소 害가 없으니, 

그 所在를 보아 境界를 맞이하여 遠近이 모두 

이르면 그 것이 外렵하여 橫行할 수 없어 마침 

내 스스로 消純되는데, 分肉사이를 刺鐵합니다. 

무릇 熱%를 刺鐵할 때에는 發越시켜 寒째 

하게 하는데, 한번 나간 %氣는 돌아오지 않아 

야 비로소 無病하게 되니 門戶를 열어 %氣를 

나가게 하면 病이 낫습니다. 

무릇 寒%를 刺鐵할 때에는 날마다 따뭇하 

게 하여 서서히 침을 놓아야 神氣가 이르게 

되니, 門戶가 이미 閒塞되어 氣가 分離되지 않 

고 虛實이 조절되어 그 氣가 保存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官鐵은 어떻게 됩니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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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뼈{꾀이 말씀하였다. “擁에는 &$鐵, 大에는 

짧鐵, 小에는 員利織, 熱에는 鍵鐵, 寒에는 臺

鐵을 씁니다.” 

第三章. 解結推引

I原 文l

請言解論컨대 與天地相應하고 與四時相副하 

니 A參天地故로 可寫解라 有漸빼(1)하면 上生

養淸하니 此所以知形氣之多少也라 陰陽者는 

寒暑也니 熱則滋雨而在上하야 根姜(2)少什하니 

A氣在外하야 皮!훨鍵하고 體理開하야 血氣減1)

하고 바大뺀2)하야 皮3)掉澤하고 寒則地陳水깨〈 

하니 /\氣在中하야 皮!훨微하고 n쫓理閒하야 ff 

不出하고 血氣짧하야 肉堅뽑이라 當是之時엔 

善行水者(3)라도 不能往껴〈하고 善穿地者라도 

不能醫뺏하니 善用鐵者도 亦不能取四願하고 

血服擬結하야 堅操不往來者도 亦未可郞柔(4)라 

故로 行水者는 必待天溫하야 It釋陳解라야 而

水可行이요 地可穿也4)니 )di도 增是也라 治

願者는 必先혔5)하야 調和其經호대 掌與~과 

Jtt與뼈과 項與흉을 以調之6)라야 火氣7)已通하 

야 血版乃行이라 然後에 視其病II하야 油澤者

는 刺而平之하고 堅緊者는 破而散之호대 氣下

乃11:니 l比所謂以解結者也라 

用鐵之類(5)는 在於調氣하니 氣積於몹하야 

以通營衛하야 各行其道하고 宗氣는 留於海8)로 

되 其下者는 注於氣街하고 其t者는 走於息道

9)라 故로 廠在於足하면 宗氣不下하야 服中之

血이 擬而留止10)하니 짧之火調면 짧能取之11) 

라 用鐵者는 必先察其經絡之實虛니 切而備之

하고 按而彈之하야 視其應動者12)하고 乃後에 

取之而下之13)라 六經調者를 謂之不病이니 雖

病이나 謂之自已也14)요 一經이 上實下虛而不

通者는 l比必有橫絡이 盛hn於大經하야 令之不

通하니 視而寫之15)를 此所謂解結也라 

256 

t寒下熱하면 先刺其項太陽하야 久留之하고 

B刺則뺏項與局깨16)하야 令熱下合17)이라야 

乃止니 l比所謂推而上之者也요 t熱下寒하면 

視其虛服而P섭之18)於經絡者하야 取之호대 氣下

乃止니 此所謂引而下之者也라 

大熱偏身하야 狂而흉見흉聞흉言하면 視足陽

明及大絡하야 取之호대 虛者는 補之하고 血而

實者는 寫之라 因其限몽U9)에 居其頭前하고 以

兩手四指로 快按頻動1120)하야 久持之하고 卷

而切推하야 下至缺효中하고 而復止如前21)하야 

熱去乃止니 此所謂推而散之者也니이다 

【校빼l 

1) 血氣減; r甲Z」 卷七第三에는 ‘血氣盛’으 

로, r太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血氣뺀’로 

되어 있다. 

2) 싹大뺀; r甲ζ」 卷七第三과 r太素」 卷二

十二 「五%刺」 , 藏本, 統本에는 ‘퓨大뺀’로 되 

어 있다. 

3) 皮; r太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肉

‘으로 되어 있다. 

4) 行水者 必待天溫It釋陳解而水可行地可穿

也: r甲ζ」 卷七第츠에는 ‘行水者 必待天溫It

釋 穿地者 必待陳解而後水可行 地可穿也’로 되 

어 었다. 

5) 必先짧; r甲Z」 卷七第三에는 ‘必先짧火 

以’로 되어 었다. 

6) 以調之; r甲ζ」 卷七第三에는 ‘以調其氣’

로 되어 있다. 

7) 火氣; r甲ζ」 卷七第三에는 ‘大道’로 되어 

있다. 

8) 留於海· r甲ζ」 卷七第三에는 ‘留積在海’

로, 馬注本에는 ‘流於海’로 되어 있다. 

9) 其上者走於息道; r甲ζ」 卷七第프에는 ‘上

行者注息道’로 되어 있다. 

10) 癡而留止; r太素」 卷二十= 「五%刺」 에 

는 ‘뚫而止’로 되어 있다. 

11) 짧之火調 .휩能取之; r甲 z,」 卷七第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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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했之火調 鐵짧能取’로 되어 있다. 

12) 視其應動者; 『太素」 卷二十二 「五邱刺」

에는 ‘視其變動者’로 되어 있다. 

13) 取之而下之; 『甲ζ」 卷七第三과 『太素」

卷二十= 「五%刺」 에는 ‘取而下之’로 되어 있다. 

14) 謂之담已也; 日刻本, 『類經」 에는 ‘謂딩 

已也’로 되어 있다. 

15) 視而寫之; 『뮤I Z.,」 卷七第三에는 ‘視而寫

之 通而決之’로 되어 었다, 

16) E刺則했項與眉聊; r太素」 卷二十二 「五

%刺」 에는 ‘E則짧項與릅牌’으로, r甲ζ」 卷七

第三에는 ‘E刺則火짧項與眉聊’으로 되어 있다. 

17) 令熱下合; r千金」 卷十四第五에는 ‘令熱

下冷’으로 되어 있다. 

18) 限之; r甲ζ」 卷七第三, r太素」 卷二十二

「五%刺」 , r千金」 卷十四第五에는 ‘隔下’로 되 

어 있다. 

19) 因其限歐; r甲ζ」 卷七第三, r太素」 卷

二十= 「五%刺」 에는 ‘因令限歐’로 되어 있다. 

2이 以兩手四指 快按頻動!DK: r甲ζ」 卷七第

三에는 ‘以兩手四指 按其頻動版’으로 되어 있다. 

21) 而復止如前; r太素」 卷二十= 「죠%刺」 

에는 ‘而復上如前’으로 되어 있다. 

I字 句 解】

(1) 漸빼; 漸은 浪, 빼l는 짧地를 말하니 漸

빼는 低浪한 지방을 말한다. 

(2) 根姜; 草木의 뿌리. 

(3) 行水者: 배를 모는 사람. 

(4) 柔; 柔軟 혹 柔는 據와 통하므로 按摩를 

뭇하기도 함. 

(5) 類; 法則.

(6) 卷而切推; 손가락을 구부려 깊이 누름. 

I較 註]

[1] 請言解論 與天地相應 與四時相副 A參

天地 故可寫解 下有漸빼 上生養浦 此所以知形

氣之多少也 陰陽者寒暑也 熱則滋雨而在J: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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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少rt A氣在外 皮!홉繼 勝理開 血氣減 ff大

i'!ll: 皮1명澤 寒영lj地便水泳 人氣在中 皮f홉微 R쫓 

理閒 ff不出 血氣彈 肉堅溫 當是之時 善行水

者 不能往껴〈 善穿地者 不能蠻陳 善用鍵者 亦

不能取四廠 血版擬結 堅博不往來者 亦未可텅n 

柔 故行水者 必待天溫 꺼(釋陳解而水可行地可 

穿也 Al!IK續是也 治~者必先짧調和其.經 掌與

R첫射與뼈項與좁以調之 火氣E通 血服乃行 然

後視其病!DK 掉澤者刺而平之 堅緊者破而散之

氣下乃止 此所謂以解結者也

楊·馬·張·景몸·黃은 “解論은 解結에 대 

한 論說이다. 사랍은 天地와 더불어 서로 參與

하고 反應하니, 반드시 그 道理를 알아야 解結

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漸빼는 代꼈이 

다. 아래에 샘이 있어 물기가 충분하면 땅위에 

서는 갈대와 부들이 생겨나니 內外와 表훌가 

反應하는 이치는 다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表

畵로 盛養를 살필 수 있는 것도 또한 이러한 

이치와 같다. 여름에 더워지변 地氣가 薰藏되 

어 雲雨가 피어올라 氣가 上部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草木의 기운도 또한 技葉으로 많이 

몰리고 뿌리에는 水分이 부족하게 된다. 사랍 

의 기운에 있어서도 더우면 陽이 떠올라 表에 

있기 때문에 血氣가 減少되고 땅이 줄줄 나오 

게 된다. 그러나 더우변 氣의 운행이 잘 되기 

때문에 鐵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추워지면 地

氣는 얼어붙고 사람의 기운도 結聚되어 經版

의 운행이 어려워지므로 鍵을 잘 놓는 사랍도 

또한 四뾰廠遊을 치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 

로 반드시 날씨가 풀려 얼음이 녹고 陽氣가 

잘 運行되기를 기다려 사랍의 기운이 잘 流通

되면 그 때에 鐵을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 

이 願道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다만 날씨가 풀 

리지 않았으나 鍵을 꼭 놓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火氣를 빌려 鐵을 놓고자 하는 經服을 

따뭇하게 쩡질한 다음에 鐵을 놓는데, 무릇 

掌, 股, 폐, 뼈, 項, 흉의 사이는 다 大關節로서 

血氣가 流通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올 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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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변 火氣가 通하여 血服

이 잘 述’行된다. 그런 다음에 病M을 살펴 服

氣가 消潤한 사랍은 衛氣가 體表로 떠올라 있 

는 것이기 때문에 鍵刺하여 平復시키고, 版氣

가 뿜緊한 사랍은 %氣가 實한 경우이기 때문 

에 破堅, 散越의 織法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 

여 廠펄은 제거되고 들떠 올랐던 宗氣가 내려 

가야 鐵놓기를 마칠 수 있다. 結이라는 것은 

%氣가 모인 것이니 刺鐵으로 그 ~B氣를 제거 

하는 것이 바로 解結이다.”32)고 하였다, 

32) 楊; 漸뼈n는 i間없之氣也라 見養淸之a↑후하야 
知漸빼之多少하고 觀A形之彈弱하야 識血氣

之盛흉라 春夏는 陽而暑也니 草木陽氣가 滋
其校葉하고 根향少tr이라 姜는 쫓也니 有本
찾혔葉者는 非也라 A亦如之하니 氣짧於外하 
야 皮勝Im짧하고 大퓨‘때出하야 血氣內챙이라 
秋쪽은 陰而寒也니 陽氣下降하야 寒氣.:(£地하 
야 쳐!!{핏水'*이라 A氣亦然하니 @氣入械하야 
陰혔在於皮f휩라 故로 願理閔密 血ITIJ肉堅
溫也라 水之性流라 故로 謂之往이니 듬水可 
往而'*不可流라 A之在쪽〔[]冷服口肉口 故
로 不行鐵也라 口之擊者·發寒之[[〕口而鐵傷
IJJL破肉 핏t당{따病하니 可不哀數아 四厭四支口
1€-fil 한行水穿地者는 必待春夏也요 쪽月用鐵 
者-는 須혈홍$없桂酒之m하야 뺏令經IJIKi!명澤調適 
然後에 可行鐵이라 凡兩掌兩股兩附兩뼈B뿜嚴 
과 項之與흉은 口之IT〕經服所行풍處니 짧通 
lllK道也라 病之堅緊이연 因適破散口ITIJ因
〔[]經이라 0,땅 此는 詳듬鐵論之義而有解結 
之法ill라 伯言請以言解鐵論之義에 必뱀天地 
四I댐옳應짧샘ffij以A身參之라야 始可옳解라 
是故로 地下有漸i/lJJ則上生養淸하니 人異天地
之氣有멸빼하야 斯有形之氣多少也라 天地之
陰陽者는 郞寒暑也니 暑熱則地氣上짧而滋雨 
하야 氣在於 t하니 所以物之氣도 亦不在下而
tLl::하야 其根쫓當少tr이라 至以A身論之연 
其氣’힘’在表하야 以皮!홉則짧하고 以願理則開
하고 以血氣則減하고 以ff則大뺀하야 而皮上

챔澤하니 此A得天地之暑熱이라 故로 氣之在
外者如此라 若天地氣寒則.lt!l뺏水'*하야 氣尙
在흉하니 以皮f홉則微密하고 以陳理則閒하고 
以ff則不出하고 以lfll氣띠彈硬하고 以肉堅則
堅鴻이라 當是之時엔 其水!iX:7*하니 雖善行水
者라도 不能使水之往流하고 其地正뺏하니 雖

善穿地者라도 不能醒때하며 A氣1£9'•하니 雖
善用鐵者라도 不能取四股願많之服하고 血lllK
擬堅結聚하야 不能往來者도 未可使之빼能和 

껑8 

柔라 故로 行水者는 必待天溫하야 깨〈釋}행解 
而水可行이요 地可穿也니 A身之服도 亦%울是 
也라 故로 治四破廠벙之服者는 必先用火以없 

調之라 和其各經에 凡掌與願과 Ht與뼈과 項
與흉을 無不짧之하야 使火氣已通이라야 血服

乃行이라 然後에 視其病服之j車澤者는 則刺而
平復之하고 其服堅緊者는 則破而散之하야 候
其氣下乃止鐵이니 此乃鍵論解結之法也라 0 
張; 此는 解論이라 所受於天之氣는 從陰而生

하고 自下而上하야 應天地之寒暑往來하고 隨
四時之生長收藏者也라 漸빼는 潤없之地也라 
童浦는 生於水中하야 其質柔弱하니 中抽堅쫓 
을 名日淸隨요 內剛外柔는 寫心之:IX水니 以
比人之元陽生於精水之마1이라 故로 B此所以
知形氣之多少也라 謂充於形中之氣는 生於天
一水中하니 知所秉之原짧則知氣有多少笑라 

A之陰陽出入은 應天地之寒暑往來라 熱則滋
雨在上而萬物之根姜少tr하니 蓋듬精水亦隨氣 
而t出者也라 熱則A氣1£外하야 勝理開而ff
大뺀하고 律氣外뼈이라 故로 在內之血氣減少

하니 此는 言A之血氣도 本於下뚫之精氣也라 
地便水泳則天氣收藏하고 而人氣在中하야 皮
I홉線密而퓨不出하고 精氣內藏이라 故로 血氣
自햄也라 善行水者라도 不能醫'*하고 善用鐵
者라도 不能取四願하니 謂氣隨天地之寒暑出
入하니 非人力之所能彈也라 治願者는 必先짧 
過其氣也라 調和其經은 通其經也니 謂所受於
天之精氣가 行於經服之外內者也라 調之掌與
願과 Ht與R빼과 項與숍은 謂血氣之行於t下四
旁하야 無處不到也라 뼈澤者는 行之太過니 
當刺而平之하고 !짧j짧者는 遊짧不通이니 當破
而散之라 此所謂以鐵而解結者也라 @景밟. 解
論은 解結之論也라 A이 與天地로 相參應하 
니 必知其道라야 斯可與言解結훗라 漸빼는 
~꼈也니 下有漸1如則上生養浦하야 內外之應
이 理所皆然이라 A之表喪로 可察盛養도 亦
續是也라 暑熱則地氣짧옳滋雨而氣在上이라 
故로 草木之氣도 亦1£技葉而根쫓少tr也라 其
於A氣에도 熱則陽浮在表라 故로 血氣減하고 
퓨大뺀이라 然이나 熱則易行이라 故로 宜於

用鐵이라 寒則地氣堅擬하여 A氣結聚而經服
難行하니 얻n善用鐵者도 亦不能取四뾰之廠i뾰 
이라 故로 必待天溫}水釋하야 陽氣運行而後에 
A氣流通이라야 乃可用鐵훗라 此는 治陽之法
이라 {尙天時未溫而必欲用鐵이면 則必籍火氣
하야 以혔調其經호대 凡掌股HtB때項흉之間이 
皆쨌유大節之交會라 故로 當짧之溫之則火氣 
通而血服行이라 然後에 視其病服하야 l卓澤者
는 衛氣浮也라 故로 可刺而平之요 堅緊者는 

%氣實也라 故로 當破而散之니 厭뺑除而宗氣 
下라야 乃可止鐵훗라 結者는 ~之所聚니 刺
去其%가 업n解結之謂也라 O黃· 解論은 解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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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用鍵之類在於調氣 氣積於뽑以通營衛 各

行其道 宗氣留於海 其下者注於氣街 其上者走

於息道 故願在於足 宗氣不下 服中之血 癡而留

止 關之火調 .휩能取之 用鐵者必先察其經絡之

實虛 切而備之 按而彈之 視其應動者 乃後取之

而下之 六經調者 謂之不病 雖病謂딩 已也 一經

t實下虛而不通者 此必有橫絡盛加於大經 令之

不通 視而寫之 此所謂解結也

楊 • 馬 • 張 • 景폼은 “무릇 鐵을 활용하는 

사랍은 반드시 氣를 調節하는데 중정을 두어 

야 하는데, 사랑은 氣를 음식에서 받기 때문에 

氣는 뽑中에 모여 았다. 그러나 氣의 意味에 

세 가지가 있으니, 營氣와 衛氣 그리고 宗氣이 

다. 용t食物中 맑은 것은 營이 되니 營은 版中

에 있고, 潤한 것은 衛가 되니 衛는 服外에 있 

게 되어 각각 자기 길로 운행한다. 宗氣는 大

氣이니, 大氣는 t下의 氣海에 머물러 있으되 

아래에 있는 宗氣는 月田에 쌓여 있다가 足陽

明의 氣街로 注入되어 다리로 下行하고, 위에 

있는 宗氣는 뼈中에 쌓여 었다가 息道로 나와 

呼吸을 주관한다. 무릇 이 세 가지를 다 氣라 

고 하는데 마땅히 그 等屬을 求하여 調節해야 

한다. 願은 i쁘이니 陰寒의 氣運이다. ~j훨이 

다리에 있게 되면 陽道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 

에 宗氣가 下行하지 못하여 血服이 疑짧되게 

된다. 이때는 火溫法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 

다. 무릇 虛實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그 徵

驗이 氣에 달려 있기 때문에 lllK氣를 세밀히 

관찰하여 그 氣의 반웅이 손에 어떻게 오는지 

를 파악해야 한다. 그 服氣의 微甚으로 虛實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적합한 治法을 

활용하면 !fB氣는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 經服

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病폼이 

있더라도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 

아도 저절로 낫게 된다. 一經의 服은 본래 서 

之論也라 下有漸빼之水則上生훌痛하니 此形
氣多少도 必有外驗이 亦如是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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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實流되고 있으나 橫絡이 大經에 가해지면 

經服이 不通하게 된다. 이 때에는 橫絡이 어디 

에 있는 지를 잘 살펴 寫하게 되면 그 經服이 

바로 조절되니, 이것 역시 이른바 解結이다 

.”잃)고 하였다. 

33) 錫; 氣Z不調則病이라 故로 據病者在於調氣也
라 몹受水觀하야 以生於氣라 故로 水觀之氣種
於此也라 衛氣는 起뿜之仁[그하고 營氣는 起於
몹之內口하야 營行於服中하고 衛行服外하니 
今用鐵調於뽑氣하야 i짧於營衛하야 使各行其道
也라 觀入於뿔얘 其氣淸者는 上注於R뻐하고 潤
者는 下流於몹하며 몹之氣上出於口하야 以寫
憶氣하고 뼈之宗氣는 留積氣海하니 乃뼈間動 
氣也라 動氣下者는 注於氣街하니 生師服者也
요 師之淸氣積於海者는 走於息道以뽑呼吸也라 

廠은 厭冷이라 뼈之動氣가 不領服下行至於足
이라 故로 日淚而止라 쫓日不用火調연 不可取

也라 用鐵之法은 必先察經絡虛寶하니 寶則切
領其服하고 虛則按其所鐵之處以手彈之하야 視
其變動然後에 取而下之라 三陰三陽六經相得하 

면 不可有病이니 雖客%옳病이나 必當엽己也 
라 一經은 十二經中隨是何經也라 大經隨身上
下라 故로 옳從也요 絡服佛引이라 故로 짧橫 
也라 正經이 上實下虛者는 必是橫絡受%하야 
盛加大經以鳥病者니 必視而寫之라 故로 옳解 
結也라 O馬; 此는 承t節用火뺏調之義而推明 
之라 凡用鐵之類는 在於調病A之氣니 其氣由
몹中而生이라 故로 氣積於몹也라 然由中흙之 
氣降於下魚而生此營氣하고 由下옳之氣升於中 
뽕하야 以升上魚而生此衛氣라 營衛生會篇所謂
營氣出於中흙 衛氣出於下魚와 :irn淸者鳥營
潤者옳衛가 是也라 皆由몹中所積之氣가 通此

營衛之氣하야 以各行其道라 營氣는 則隨宗氣
以行於經隨之中하고 衛氣는 則行於各經皮!홉分 
肉Z間이라 且所謂宗氣者는 則流於體中하니 
옳氣之海者是也라 其下而옳中下二魚者는 則注
於氣街하니 郞足陽明몹經之氣衝t也라 故로 
在t之宗氣는 出9候嘴하야 司呼吸하야 以行息
道라 凡氣自足而上廠則上之宗氣不降하고 服中
之血이 擬而留止하니 斯時也에 若짧之火以뤘 
而調之변 烏能取四股氣血之뺑而解其結故리오 
此言用鐵者有先察後取之義도 亦承上文先혔後 
行之意而推廣之也라 凡用鐵者가 必先察其經絡
之或虛或實이연 則寶者협밟하고 虛者當補하니 
'A.在何經고 切而領之하고 按而彈之하야 視其
氣之來應動者하고 然後에 取其'A.而下鐵이 斯
可也라 此는 言六經調者罵不病而一經病者郞用
解結之法也라 手足各有三陰三陽하니 謂之六經
也라 六經之服이 各調和者를 謂之不病이요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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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寒下熱 先刺其項太陽久留之 E刺則짧 

項與됩聊 令熱下合乃止 此所謂推而上之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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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一經之服이 上實下虛而不通하면 此則足經之
氣가 廠평m上이라 故로 上寶下虛니 其在外必
有械絡之服하야 盛加於大經之中하야 令其不通
하니 乃視之可見者也라 當視而寫之니 此亦所
調解結之法也라 O張; 此는 言後天所生之觀氣
乃營衛宗氣가 各走其道하야 充於形身之上下者
也라 @%在足者는 少陰之氣際也라 寒氣廠i쁘於 
下하니 是以로 宗氣不能下行하야 服中之血이 
擬而留止하니 짧之火調면 짧能取之는 謂下옳 
之精氣는 乃陰陽水火니 得火熱而後能溫其水寒
이라 夫所受於天者는 少陰賢鷹之精氣也라 衝
)jj與少陰之大絡은 起於賢하야 出於氣街하야 

領陰般內廢하야 %入뼈中이라 鷹在子足而宗氣
不下者는 謂宗氣下行而與少陰之氣相合ili라 夫
所謂合井而充身者는 下뽕先天之氣가 上與陽明

之혔氣相合하야 而出入於關節Jiil!짧之間이라 然
而後天所生之宗氣도 亦下行而與少陰之精氣相
合하야 注於氣街하야 入於뼈中하야 井行於經

服皮l홉之外內者也라-----蓋以寶之經服옳陰이 
요 外之絡服罵陽이라 血氣之行於服中에 從經
而服하고 服而絡하고 絡而孫이라 故로 必先察
其經絡之虛實而後取之라-----六經調者는 手
足之十二經別也라 大經者는 經隨也요 經隨者

는 五鷹六服之大絡也라 몹服所出之氣血이 充
於皮I홉分肉之間者는 從廳服之大經而外出於皮
!홉械絡者니 *얻服之支別也라 如→經이 上寶下
虛而不通者는 此必有經服之橫絡이 盛1.m於大經
而令之不通也라 故로 視而寫之하니 此所謂解
結也라 此二節은 論水혔所生之血氣가 榮於服
中하야 充於皮l휩에 各有道路也라 @景톰. 凡
用鐵者는 必在調氣하고 A受氣於觀이라 故로 
氣趙於뿜라 然이나 氣義有三하니 日營氣요 日
衛氣요 티宗氣라 淸者짧營이니 營在服中하고 

潤者옳衛니 衛在服外라 故로 各行其道ili라 宗
氣는 大氣也니 大氣者는 留止於上下之氣海로 
되 其下者는 養於月田하야 注足陽明之氣街而
下行於足하고 其上者는 積於觸中하야 出於息
道而옳呼吸이라 凡此三者를 皆所謂氣니 當各
求其屬而調之者也라 鷹者는 i뾰也니 陰寒之氣
ill라 厭i뾰在足則陽道不行이라 故로 宗氣不下
하야 而血服疑輔하니 不以火溫이연 不能取也
라 凡察虛實엔 所驗在氣라 故로 必짧之彈之하 
야 視其氣之應手而動者요 其微其甚이연 則虛
實을 可知라 然後에 用法取之연 而氣自下훗라 

經服調者는 雖病이나 亦微故로 必自己라 一經
之8없이 本相流貴이나 而橫絡이 盛加於大經이 
면 則經有不通者훗라 視而寫之하연 其經則調
하니 亦所謂解結也라 

上熱下寒 視其虛服而P읍之於經絡者取之 氣下乃

止 此所謂引而下之者也

楊 • 馬 • 張 • 景톰 • 黃은 “上寒下熱은 陽이 

上部에서는 虛하고 下部에서는 實한 것이다. 

마땅히 먼저 項部와 足太陽經의 大햄, 天柱 等

의 커을 刺鐵하여 오래 留鐵하여 補하고 거기 

에다가 어깨부위를 따뜻하게 찜질하여 氣가 

이르기를 기다리는데, 上部가 따뭇해져 下部와 

調和를 이루고 난 다음에야 치료를 그쳐야 한 

다. 이것이 이른바 아래 熱을 밀어 올려 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다. t熱下寒은 陽이 上

部에서는 實하고 下部에서는 虛한 것이다. 그 

러므로 마땅히 下部의 虛한 經服을 살펴 補하 

는데 반드시 陽氣를 下行시킨 다음에야 치료 

를 마쳐야 한다. 이것이 위의 熱을 끌어내린다 

고 하는 것이다.”34)고 하였다. 

34) 樓; 上寒은 硬以上寒이요 下熱은 體以下熱이 

라 項太陽之太陽服也라 久留鐵者는 推別熱而
使之上也라 熱많聚於됩項하야 須令和之라 故
로 짧使下也요 推熱令上이라 故로 推而上之
也라 上熱下寒은 體以上熱이요 顆以下冷이라 
視顆以下有虛服隔於餘經及絡者하야 久留緣하 
야 使氣下乃止라 故로 日引而下之者也라 0 
馬; 凡上뿜下熱者는 先刺其項이니 乃足太陽勝
跳經'/\.이라 久留其鐵하야 候其氣至而熱하고 
且方已鐵之時에 必짧項與됩R뿌中하야 令其熱
與下合이라야 乃止織이라 此其熱在於下者를 
若或推而上하니 所謂推而上之之法也라 凡上
熱下冷者는 視其下服之虛ifflll3之於經絡者補之
하야 使上之氣下乃止라 此其熱在於上者를 若
引而下之하니 所謂引而下之之法也라 C張; 此
는 言下옳所生之氣가 從下而上也라 太陽짧諸 
陽主氣而太陽之氣는 生於勝跳水中이라 上寒
下熱은 此太陽之氣留於下而不上이라 故로 先
刺其項太陽하야 久留之以像氣至라 g刺則햇 

項與탑6매하야 令火熱與下之陽氣交合에야 乃
止니 此所謂推而上之者也라--- -如上熱下寒
하면 當視其虛服而陽之於經絡者取之니 此因
服虛而氣隔於服內하야 不能薰l홉熱肉이라 故
로 下寒也라 故로 當取之於經하야 ~氣下乃
止니 此所謂引而下之者也라 @景ffi: 上寒下熱

者는 陽虛於上而實於下也라 當先刺項間足太
陽經大仔天柱等t하야 久留其鐵而補之하고 
仍溫짧됩項之間하야 候其氣至하야 上熱이 與
下로 相合이라야 乃止其鐵이니 此所謂推其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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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熱偏身 狂ilii홍見훌聞홍言 視足陽明及

大絡取之 虛者補之 血而實者寫之 因其{훔명A 居

其頭前 ↓;l兩手四指快按類動WK 久持之 卷而切

推 下至缺찮中 而復土如前 熱去乃止 此Jifr謂推

而散之者也

陽·馬·張·景톰·黃은 “上文은 上下의 寒

熱에 治擬法이 다 다르다는 젓이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신의 大熱에 足陽明을 취 

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陽明經은 

多氣多血해서 五藏六府의 海가 된다 그러므로 

다만 經服에 이상아 있는지 絡服에 이상이 있 

는지와 虛한지 實한지를 살펴 치료하면 全身

의 熱을 除去할 수 있다‘ 그러냐 또한 마땅히 

愚者를 반듯이 둡혀놓고 愚者와 머리맡야l 앉 

아 兩手의 大指, 食指 너j 손가락으로 짧中動願 

인 人迎이나 大迎 等'/\..을 按壓하는데 위에서 

부터 아래로 오랫동안 눌러준다. 按壓할 때는 

大迎에서부터 시작하여 缺짧까지 눌러주는데 

이런 동작을 반복하여 熱이 내련 마음에 동작 

을 그친다. 대개 三陽經은 머리얘 分布하고 있 

기 때문에 人迎을 취해샤 그 熱을 몰아 내는 

것이마.”$)고 하였다. 

者而使之上也라 上熱下寒者는 陽實於t而虛
於下也라 故로 當視其在下虛없之經하야 取而
補之호대 必使其陽氣下行而後止니 此引而下
之之謂也라 按컨대 此二節에 言上下寒熱者는 
非若前節所謂一經上寶下虛而不通者 必有橫絡
h디於大經之比니 蓋彼는 言中有所隔아요 此는 
言本末盛흉也라 證담不同하니 不可混看이라 
O黃; 刺項太陽은 足太陽之天柱大뺨也라 令熱
下合乃止는 令t熱與下相合也라 

35) 楊: 足陽明主氣하야 其氣꿇盛하니 狂홍見聞及 
홍言은 多因此服야라 故로 取足陽明正經及絡
以去之也라 口足陽明上實下虛옳狂等病口補下 

虛經ill라 上之血絡而實者는 可刺去血以寫之라 
因令{홉歐하야 以手按A迎之服[〕下꽃缺효中하 
고 復上來去하야 使熱氣뼈盡하고 乃可休止라 
행로 g推而散之ill라 有本에 寫願上如前하니 
恐錯也라 。馬; 此는 治太熱之法也라 上文上
寒下熱上熱下寒은 其熱이 非偏身者也라 狂而
聞見言語가 以無廳有則熱之極也라 足陽明은 
經多氣多血하야 옳五廳六服之梅라 故로 當視
其足陽明之大絡取之하야 虛則補之하고 血而寶

靈樞 • 후lj 節률耶에 對한 昭究

I考 察]

1. ‘血氣減’이 r甲 z.」 卷七第츠에는 ‘血氣盛’

으로, r太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血氣뺀’ 

로 되어 있다. ‘血氣減’은 아래 문장에 ‘購理閒

ff不出’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서로 對句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잘못 補入된 것으로 

보인다. 

2. ‘什大뺨’이 『 lflZ.J 卷七第츠과 r太素j 卷

二十二 「五邱刺」 , 藏本, 統本에는 ‘퓨大뺀’로 

되어 있는데 文版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3. ‘皮’가 r太素」 卷二十二 「五%刺」 에는 

‘肉’으로 되어 았는데, 바로 앞에 ‘皮庸鍵’이라 

는 글귀가 있어 중복되기도 하고 文服으로 보 

者則寫之라 X必因病Ai뽑歐之際에 훌훌I居其頭 
前하고 以兩手各用大指食指共四指로 俠其題之
動뼈而按之니 @OA迎大迎處也라 又久而持之하 
고 又卷而切之하야 下至缺益之며而後止요 又
如前法行之하야 候其熱去乃止니 此所謂推而散
之之法也라 。張; 此는 言中集所生之氣 從中
而出 散行於上下者也라 中傳之氣는 陽明水觀
之↑열氣也라 大熱偏身하여 狂而홍見흉關은 l比
陽明之氣뺑而흉熱狂也라 故로 꿇視足陽明之皮 

部及大絡取之하야 虛者는 補之하고 如팽於血 
服之中而實者는 협之라 蓋中魚之氣는 從大絡

而出於皮!홉者也라 其’열氣之上衝頭者는 ?홉n명上 
走空觀하야 tl:l,下顧下客主人하고 ?용牙車하야 
復與陽明之服相合井하야 下人迎하고 從鷹觸而
下至足엠라 故로 當因其i뽑댐A에 居其頭前하고 
以兩手四指로 械按類中A迎之動服하야 久**之
라 蓋使뽑熱之散於服外하야 꺼使合於服中이나 
此所謂推而散之者也라 @景ffi: j二文은 言上下
之寒熱에 所治不同이요 此는 言偏身之t熱에 
협取足之陽明ill라 옮陽明經이 多氣多血하야 
옳五藏六府之海라 故로 但察其在經在絡과 행 
虛或寶하야 而取之則偏身之熱을 "T除也라 然
이나 又當因病人之{훨없에 훌훌者居其頭之前하고 
以兩手大食四揚로 快其顆中動~於人迎大迎等

處하야 自上而下로 援而久持之하고 卷而切推
之하야 下좋缺효하고 止復如前하야 候其熱去
하고 乃E라 蓋三陽在頭라 故로 可獨取人迎하 
야 而推散其熱也라 卷은 樓同이라 O黃: 居其
頭前은 醫居病者之頭前也라 按顆動服은 足陽
明之A迎也라 按之에 卷手而切推之하야 下꽃 
缺찮中하고 而復止如前하니 所以推其經熱而使
之下也요 熱去乃止而不推라 此推而散之之法也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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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太떻의 記載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4. ‘取之而下之’가 r甲 z,」 卷七第三과 r太

꿇」 상二十= 「五%刺」 에는 ‘取而下之’로 되 

어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맞다. 

5. ‘令熱下合’이 r千金」 卷十四第五에는 ‘令

熱下冷’으로 되어 있는데 文版으로 보아 이것 

이 옳다. 

6. ‘而復止如前’이 r;t;:素」 卷二 「二 「五%刺」

에는 ‘而復上t.m前’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上 이것 

이 옳다, 

I直 譯l

解結에 대하여 論해보면, 天地와 相應하고 

四時와 相밟하니 사랍이란 天地에 참여하기 때 

문에 解結할 수 있습니다. 땅 아래에 水分이 

많으면 위로 갈대와 부들이 생겨나니, 이것이 

形氣의 多少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陰陽은 

寒참이니, 더우연 雲雨로 피어올라 草木의 뿌 

리는 水分이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사람의 氣

運도 밖에 있어 皮I훨는 늘어지고 陳理는 열려 

血氣가 減少되고 땀이 크게 나서 皮肉에 물기 

가 촉촉해 집니다. 추워지연 땅은 얼어붙고 물 

은 얼음이 됩니다. 이때는 사람의 기운도 속에 

있어 皮庸는 微密해지고 l밟理는 닫혀 땅은 나 

오지 않고 血氣는 햄盛하여 Jlll肉이 堅鴻해 집 

니다. 이때에는 물을 잘 다루는 사람일지라도 

얼음위로 건너갈 수 없고, 땅을 잘 파는 사람 

일지라도 언 땅을 팔 수는 없으니, 鐵을 잘 쓰 

는 사람일지라도 또한 四廠을 取할수 없고 血

!llK은 癡結되어 얼음처럼 딱딱히 굳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柔’軟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 

로 물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날씨가 풀려 얼 

음이 녹기를 기다려야만 뱃길을 열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으니, 사랍의 經版도 이와 같습 

니다. 厭을 다스리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 

저 쩡질을 하여 그 經!llK을 調和시키되 掌, 廠,

!It. 뼈, 項, 흉을 調節해야만 火氣가 通하여 血
!llK이 운행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病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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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펴i澤한 경우에는 織刺하여 和~하게 하고 

堅緊한 경우에는 破散시키되 氣가 내리면 치료 

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解結입니다. 

鐵을 활용하는 방법은 調氣에 달려 있으니, 

氣는 뭘에 쌓여 營衛를 流通시켜 각기 자기자 

리로 운행되도록 하고, 宗氣는 氣海에 머물되 

아래로 내려가는 宗氣는 氣街로 注入되고 위 

로 올라가는 宗氣는 息道로 달려갑니다. 그러 

므로 願이 다리에 있으면 宗氣가 下行하지 못 

하여 }派中의 血氣가 癡結되어 멈추게 되니, 火

法으로 調節해 주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鐵

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經絡

의 虛實을 살펴야 하니, !llK氣를 잘 살펴 그 變

動狀態를 보고 난 다음에 取t하여 病氣를 내 

려야 합니다. 六經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경우 

를 病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 비록 病狂이 

있을지라도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一經이 上

寶下虛하여 氣가 通하지 않는 것은 橫絡이 大

經版에 가해져 不通된 것이니 血絡이 있는 부 

위를 보아 협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解結

이라고 합니다. 

上寒 F熱하면 먼저 項太陽을 刺鐵하여 오래 

留鍵하고, 刺$$하고 난 다음에는 뒷목과 릅聊 

을 찜질하여 따뭇해진 다음에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밀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上熱下寒하면 그 虛版을 보아 그 經絡으로 熱

을 限下시켜야 하는데 熱氣가 내리면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끌어내린다는 것 

입니다. 

온 몸에 大熱이 있어 精神이 혼미해져 흉 

見, 홍閒, 홍言을 하게 되면 足陽明과 大絡을 

살펴 치료하되, 虛한 경우는 補하고 血이 寶

한 경우는 寫합니다. 그런 다음 愚者를 반듯 

하게 둡히고 머리맡에 앉아 양손의 네 손가락 

으로 碩動版을 오래도록 按壓하는데 A迎에서 

缺益까지 反復하여 指壓하여 熱이 내리면 그 

치니 이것이 이른바 밀어서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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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 耶變無뚫 

I原 文l

黃帝日 有--服1)에 生數十病者하야 或痛或

擁하며 或熱或寒하며 或홉或揮或不仁하야 變

化無賴하니 其故는 何也오 

l뼈伯이 日 此皆!f{l氣之所生也니이다 

黃帝日 金聞호니 氣者엔 有쉴氣하며 有正氣

하며 有!f{l氣라하니 何謂혈氣오 

破伯이 B 휩氣者는 所受於天하야 與觀氣로 

井而充身也2)요 正氣者는 正風也라 從一方來하 

니 非實風아요 又非虛風也3)며 $氣者는 虛風

之願陽A也4)니 其中A也深하야 不能텀去하고 

正風者는 其中人ill慶하야 合(1)而自去5)하나 

其氣來柔弱하야 不能觸圓氣라 故로 염去라 

虛$之中人也엔 i西漸6)動形하며 起臺毛而發

體理하니 其入深하야 內揮於骨則寫骨樓요 轉

於觸則愚蘇蠻여요 轉於服中則寫血閒不通하야 

則寫擁이요 操於肉하야 與衛氣로 *§裡하면 陽

勝者는 則穩熱하고 陰觸者는 則펌寒하니 寒則

貝氣去하고 去則虛하고 虛則寒하야 輔於皮1훨 

之間이라 其氣外發애 購理開하고 臺毛搖호대 

氣往來行7)則寫훌이요 留而不去則輝요 衛氣不

行則寫不仁。l라 

虛!JIH扁容於身半8)에 其入深하야 內居營衛하 

야 營衛稍훌則員氣去하고 $氣獨留하야 發寫

偏**요 其$氣團者는 服{扁痛이라 

虛椰之入於身也 深하야 寒與熱相轉이라가 

久留而內著호대 寒勝其熱則骨흉肉拍요 熱勝其

寒則爛肉爛IJJU옳體하야 內陽骨하나 內陽骨하면 

寫骨飯9)이라 

有所病前觸10)하야 $웠屆不得↑$하고 $氣居

其間而不反이면 發1;觸潤11)요 

有所結하면 氣歸之하니 衛氣留之하야 不得

反12)하야 ￥용被久留하면 合而罵陽潤요 

久者13)는 數歲乃成하나 以手按之柔나 已有

所結14)하야 氣簡之하고 律波留之한대 $氣中

靈樞 • 후I]節 률%에 對한 ./IJf究

之면 癡結이 日 以易甚15)하고 連以聚居하야 鳥

흉屬요 

以手按之堅하고 有所結하야 深中骨하면 氣

困於骨이니 骨與氣井하야 日以益大면 則짧骨 

펌요 

有所結하야 中於肉하면 宗氣(2)歸之16)하고 

%留而不去하니 有熱則化而寫體야요 無熱則廳肉

휩라 凡l比數氣者는 其發無常處而有常名也니이다 

【校觸1

1) 有一服; rlflζ」 卷十第一에는 ‘或有 →服’

으로 되어 있다. 

2) 井而充身也: r甲ζ」 卷十第一, 馬注本, 張

注本에는 ‘井而充身者也’로 되어 있다. 

3) 正氣者正風也 從」方來 非實屬 又非虛風.

也; r甲 z.,」 卷十第一에는 ‘正氣者正風也 從一

方來 非虛風也’로 되어 았다‘ 

4) %氣者 虛風之勝陽人也; 『甲z.,」 卷十第一

에는 ‘ %氣者 虛風ill 虛風之戰陽A也’로 되어 

었다, 

5) 正風者 其中人也짧 合而自去; rlflζ」 卷

十第一에는 ‘正風者 其中A也짧而自去’로 되어 

었다 

6) 酒뼈; r甲 z.,」 卷 「第一에는 ‘連索’으로 되 

어 있다. 

7) 氣往來行; r甲 z.,」 卷十第→에는 ‘氣往來

微行’으로 되어 있다. 

8) 虛%偏容於身半: r甲ζ」 卷十一第九에는 

‘虛%偏客於身半’으로 되어 었다. 

9) 熱勝其寒則爛肉魔!ll1.寫體 內陽骨 內覆骨

罵骨館: r甲Z‘」 卷十第一에는 ‘熱勝其寒則爛肉

蘭!ll1.寫體 內傷骨穩骨館’으로 되어 었다. 

1이 有所흉前觸; r甲ζ」 卷十一第九에는 ‘有

所흉前’으로 되어 있다. 

11) 發f蘇潤: r甲ζ」 卷十一第九에는 ‘發手

觸癡’로 되어 았고 周本, 張注本, 日刻本, f類

經j 에는 ‘發寫觸潤’로 되어 있다. 

12) 不得反; rlflζ」 卷十一第九에는 ‘不得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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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으로 되어 있다. 

13) 久者; r甲ζ」 卷f→第九에는 ‘久留者’로 

되어 있다. 

14) 己有所結: r甲Z」 卷十一第九에는 ‘有所

結’로 되어 있다. 

15) g 以易甚: ‘ B 以易甚’의 ‘易’는 바로 밑에 

‘日 以益大’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益’

의 誤字로 보인다. 

16) 宗氣歸之; r太素」 首篇에는 ‘氣歸之’로 

되어 었다. 

I字 句 解l

(1) 合: )J{l氣가 員氣와 합쳐짐 즉 %氣의 {풍 

入올 의미함. 

(2) 宗氣; 太氣‘

【較註I

[1]黃帝日 有--」版生數十病者 或痛或癡或熱

或寒或훔或짧或不仁 變化無廳 其故何也 被伯

日 此皆%氣之所生也

楊·馬·張·景많은 “一服은 →經이라는 말 

과 같다. 쨌氣는 아래 문장의 虛風이다. 虛)J{l

와 械風은 {윷犯部位가 넓고 용E狀이 잘 변하기 

때문에 이것어l 적중되면 變化가 無$륭한 것이 

다.”$)고 하였다 

[2)黃帝日 金聞氣者有圓氣有lE氣有)J{l氣 何

調圓氣 뼈伯日 圓氣者所受於天與製氣#而充身

36) 楊; t經十二經服은 生病各異라 此는 즘→服生 

數十種病하야 變化無驚者는 十二經生病하야 
非無有口至於變化하니 亦不可뿔이라 故로 欲
取者는 甚須審察이요 不可輕然以定是非也라 
0.많; 此는 言→服而生數十病者 皆!fl!氣之Jiff生
tl!. %氣者는 업n下文之虛째也라 蓋虛뻐敢風은 
善行而數變 故로 옳病之多有如是也라 O張;
此下는 훌웅!J'B혔之陽A에 營衛宗氣則휩氣去하고 
%獨留하야 !J'B氣m失하야 變化無驚하나 是以

로 「一服而生數十病tl!.라 @景닮: 一顧은 獨言
一經也라 %氣는 없下文之虛風fil라 虛)JBR쩌風 
은 善行數變 故로 其옳病則變化無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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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lE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又非虛風也

%氣者虛風之觸傷人也 其中人也深 不能自去

正風者其中A也漢 合而딩去 其氣來柔弱 不能

勝흉氣 故自去

馬 • 張 • 景톰은 “圓氣는 바로 元氣이다. 하 

늘에 있는 氣는 코로 받아들기 때문에 P候頭에 

서 주관하고, 水觀에 있는 氣는 입으로 들어오 

기 때문에 l因頭에서 주관한다. 그러나 이 세상 

에 태어나기 전에 모이는 기운올 先天之氣라 

하고 태어난 다음에 형성되는 기운을 後天之

氣라고 하며, 陽分에 있는 氣는 바로 陽氣이고 

陰分에 있는 氣는 陰氣이며 表에 있는 氣를 

衛氣라 하고 養에 있는 氣를 營氣라고 하며 

牌嚴에 있는 氣를 充氣라 하고 뿜職에 있는 

氣를 뽑氣라고 하며 t魚에 있는 氣를 宗氣라 

하고 中集에 있는 氣를 中氣라고 하며 下魚에 

있는 氣를 元陰, 元陽의 氣라고 하니 다 그 別

名일 따름이다. 從一方來라는 것은 太)이 머 

무는 方所이고, 季節에 걸맞게 불어오는 바랍 

을 正風이라고 한다. 그러나 正風과 實風이 본 

래 同→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여겨 

어l서 實園이 야니라고 한 것은 正風은 和鍵하 

게 불어오기 때문에 또 正氣라고도 말하고, 寶

園은 꿇烈하게 불어오기 때문얘 虛風과 相對

해서 말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歲露論에 

‘모든 이른바 風이라는 것은 다 집과 나무를 

무너뜨리고 沙石을 날리게 하나 아것이 虛風

과 實風야다.’고 하였다. 뒤에서 붙어오는 것은 

虛風아니, 이에 적중되면 병이 심해지기 때문 

에 저절로 낫지 않는다. 合而自去라는 것은 % 
氣와 正氣가 합쳐졌더라도 正氣가 $氣를 이 

기기 때문에 병이 저절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 

다.”%)고 하였다. 

37) 馬; 此는 承上文而言氣分寫三이로되 唯%氣能
陽9좋氣也‘라 휩氣者는 與生{§生하니 受之於天
日與짧氣하야 相井而充滿於身者也라 正氣者는 
II:風也라 從一方來하니 此風은 非寶非虛라 如
春之東風夏之南風秋之西風쪽之北風者가 是也

라 其中At!!짧은 以其風氣之來柔꿇하야 不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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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虛邱之中A也 i西漸動形 起臺毛而發觸理

其入深內博於骨’則寫骨輝 揮於jl7J則馬歸蠻 轉於

ll中則寫血閒不通則寫擁 博於肉與衛氣相轉 陽
勝者則鳥熱 陰勝者則寫寒 寒則員氣去 去則虛

虛則寒 轉於皮!寶之間 其氣外發 購理開 臺毛搖

氣往來行則馬律 留而不去則輝 衛氣不行則馬不仁

馬·張·景돔은 “이는 위의 글에 이어 虛%

가 사람한테 깊이 침입해 들어오면 骨輝, a줬 

蠻, 擁, 熱, 寒, 樓, 不仁 等의 病이 된다는 것 

을 이야기하고 있다, 虛%가 인체에 침범하는 

初期에는 으슬으슬 惡寒이 나서 몸이 떨라고 

솜털이 일어나고 勝理가 發빠되다가, 그 %氣

가 깊이 들어가 骨로 침범해 들어가변 骨輝가 

되고, 觸으로 침범해 들어가면 範擊이 되며, 

服中으로 들어가연 血服이 閒塞되어 바로 擁

睡이 되고, 肉으로 침범해 들어가면 衛氣와 다 

투게 되는데 이 때에 陽氣가 우세한 경우에는 

勝圓氣故耳라 %氣者는 乃虛風之願傷人者也니 

如장居nt짧之宮而風엄後來者가 是ti!.라 其中A
也深하야 不能自去也니 所以로 變化無第而→
服有數十病耳라 O張: 所受於天者는 先天之精
氣요 觀氣者는 後天水觀之精氣니 合井而充身
者也라 正氣者는 大塊應氣니 其名寫風이라 從
一方來하니 非實風이요 又非虛風이니 此天地
之正氣也라 虛風者는 從虛쨌來之敵風아니 陽
A正氣라 其며~A也深하야 不能自去라 正風者

는 其中A也짧하야 與휩氣合而自去라 蓋其氣
來柔弱하야 不能勝圓氣라 故로 自去라 @景
톰; 휩氣는 영n元氣也라 氣在天者는 受於算而
嘴主之하고 在水觀者는 入於口而n因主之라 然
이나 鍾於未生之初者를 日先天之氣요 成於답 
生之後者를 B後天之氣라 氣在陽分郞陽氣요 
在陰郞陰氣며 在表를 日衛氣요 在題를 B營氣
며 在牌를 日充氣요 在뿜를 日몹氣며 在t魚
를 日宗氣요 在中옳를 日中氣며 在下魚를 8 
元陰元陽之氣니 皆無非其別名耳라 從一方來는 

謂太一所居之方也요 風得時之正者는 是뽑正風 

이라 然이나 正風實風이 本同一方이어늘 而此
日非實風者는 以正風之來徐而和라 故로 X日
正氣요 實風之來暴而烈이라 故로 與虛風으로 
對言也라 按歲露論에 日 諸所謂風者는 皆發屋
折樹木揚沙石하니 此虛風實風之謂也라하니 詳
運氣類三十五六이라 從衝後來者屬虛風이니 其
中人也甚이라 故로 深入不能自去라 合而엽去 
는 謂%與正合而正勝之라 故로 自去也라 

靈樞 . i!il]節률耶에 對한 昭究

熱이 되니 바로 陽經의 氣가 陰經을 이긴 것 

이고 陰氣가 우세한 경우에는 寒이 되니 바로 

陰經의 氣가 陽經을 이긴 것이다. 寒%가 우세 

해 지면 협氣가 사라져 날로 虛해 지는데 그 

렇게 되면 寒%가 皮I賣사이로 침범하게 된다. 

%氣가 外部로 發뺀될 때에 購理가 열려 뚫氣 

가 往來하게 되변 樓이 되고, 邱氣가 머물러 

빠져나가지 않으면 輝가 되며, 衛氣가 운행되 

지 않으면 不仁이 되어 痛癡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잃)고 하였다. 

[4]虛邱偏容於身半 其入深內居營衛 營衛稍

흉則圓氣去 !fB氣獨留 發馬偏抽 其!fB氣f횡者 ll 
偏痛

馬·張·景톰은 “虛뻐가 몸의 左右中 한쪽 

으로만 침범하여 病이 깊고 중한 경우에는 營

衛가 흉弱해지고 圓氣가 사라져 偏抽가 발생하 

38) @馬; 此는 承上文而言虛%入人之深有옳骨輝 

f홍@%擊m~흉정훌熱f훌寒f옳웠훌m不仁等病也라 虛%
之中人也初時에 i麗뻐惡寒以振動其形하며 起
A훌毛發An쫓理라가 其~B없入深內하야 힘홍於 
骨則鳥骨輝요 傳於節則짧@%擊이요 掉於服中
而血閒不通則옳癡睡이요 揮於肉而與衛氣相擺

하야 當是時에 陽氣勝者는 則짧熱이니 乃陽
經之氣勝陰經也요 陰氣勝者는 則鳥寒하니 乃

陰經之氣勝陽經也라 寒則륨氣去而日 l흉하야 
其寒傳於皮l홉之間이라 邱氣外發에 勝理開其
훌毛하야 품氣往來而行則짧樓이요 留而不去
則罵算요 衛氣不行則옳不仁이니 不知痛樓이 

라 O張· 此는 言虛%之陽形也라 i麗漸動形 故
로 轉於皮服肉統骨而鳥옳擊짧癡鳥樓이라 陰
勝則흉寒하고 寒則휩氣去하야 有陽衛氣則옳 

不t이라 此는 皆%氣之所生也라 O景ffi: 酒
漸은 寒煙也라 %之中A이 變不可앵u이라 故
로 無分皮肉觸骨하고 著則寫病也라 若與衛氣

相操하야 陽勝則熱하고 陰觸則寒하니 皆~B氣
ti!.어늘 何獨B寒則圓氣去하니 去則虛아 蓋氣
屬陽하고 A以氣鳥主로되 寒勝則陽虛하니 所
重在氣也요 陽氣용%虛則陰寒이 揮聚於皮!홉之 
間훗라 %之在表者는 其氣外發하니 或觸理開
則1千뚫不散하고 或훌毛動搖則毛f후而敗하고 
或氣往來行則流而짧흉하고 或~B留不去則痛而
鳥輝하고 若衛氣受陽하야 虛而不行則不知痛
律하니 是謂不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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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氣의 침범부위가 양고 가벼운 경우에는 

몸의 半身어l 痛표이 오게 된다.”39)고 하였다. 

[5J않뻐之入於身也深 寒與熱相操 久留而內

著 뽕路其熱則웹’짱肉站 熱勝其寒則爛肉關IJIU풍 

ll없 內陽骨· {셔陽骨穩줘·敏 有§r族前彼 A졌屆不得 

{배 ~B氣居其問而不反 發寫1ffj獅 有所結 氣歸之

衛氣留之 不得反 !$被久留 合而寫陽짧 久者數

歲乃成 以手按之柔 已有Jifr結 氣顧之 !$~留之

뻐氣中之 %쫓納日以易甚 ml以聚居寫숍痛 以手

按之堅 有所結 深中骨 氣因於t휩· 骨與氣井 리 

以益大則穩줘·휩 有所結 다I於肉 宗氣歸之 !f~留

而不去 월熱則化而寫體 無熱J!lj寫肉휩 凡此數

氣者· 其發無常處而有常名也

J땅 • 張 • 景닮 • 校釋은 “ $氣가 外部에서 
적중되면 반드시 惡寒이 나고 氣가 속에 쌓이 

게 되면 반드시 熱야 나며, 寒%가 깊이 들어 

가 熱과 서로 다투어 오래 留總되면 반드시 

안으로 h뢰좁되게 된다. 그라므로 寒氣가 우세 

하면 陽氣를 이겨 아프고 마르게 되며, 熱이 

우세하면 陰氣를 손상서켜 고름이 되거나 썩 

게 되며, 가캉 깊이 들어갈 경우에는 骨을 상 

하게 되는데, 이것이 骨뼈이니 f찾敏여 骨에 까 

지 미쳤다는 말이다, 有所族前斯은 흉病이 節

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範에 처음으로 

%氣가 固좁되면 統을 쓸 수 없게 되고 만약 

그 사이에 오래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연 @%潤

가 발생한다. @까i留는 $氣가 流注하다가 範에 

結聚된 것이니 바로 贊癡의 等屬이다. %氣가 

版에 結輔되면 氣가 기펼 돌야가 운행애 안되 

게 된다. 그러므로 衛氣가 失常되게 되고, % 

氣가 머물랴 돌아가지 않으면 속에 橋簡되어 

39) 땅 ; 此는 承上文而言虛%之中人深則옳{扁站요 
행則ll1it痛이나 皆變化無第之義也라 O張; 此는 
)JB氣偏客於形하야 f흉其營衛則圓氣去而罵偏뼈 

111요 其!J'~氣뽑흉는 服偏痛이라 蓋偏結者는 .” 
直없於節骨ill‘라 @景fii-: 虛)J~若中於쏘身에 其
入深而重者는 則營衛養하고 圓氣去하야 乃發
짧i없t퍼요 항%之짧者는 亦當罵半身偏痛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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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뿜사이로 流注하다가 뭉쳐서 錫潤를 형성하 

게 된다. 그 오래 된 것은 몇 년 지난 다음에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病이 처음 시작될 때에 

눌러보면 바록 부드러워 위 아래로 움직이나 

이니 結聚된 것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 氣가 

점점 몰려고 F흠*엇이 留懶된 데다가 다시 %氣

에 적중되면 날로 섬해져 숍屬가 된다. 륨庸는 

--朝 一강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 

눌러보아 딱딱한 것은 骨에 까지 침입한 것이 

니 %氣가 骨에 영향을 주어서 그런 것이다 

骨과 !fB氣가 혐合하여 그 結聚部位가 날로 확 

대되면 야t骨훨가 된다. 또 llll肉으로 結聚된 경 

우에는 宗氣가 몰리게 된다. 宗은 大의 뭇여니 

陽떼의 氣를 이야기한 것이다. %氣가 停留되 

어 熱이 발생되면 lllL肉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體이 형성되고, 熱이 없으연 親짧 等屬이 되어 

흩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肉힘이다. 비록 一定

한 이름은 았으나 發生部位에 일정한 곳이 없 

고, 일정한 發生部位가 없으면 形證도 또한 일 

정하지 않으므로 變化가 無常하다고 하는 것 

이다.”때)고 하였다, 

40) 馬: 此는 承上文而꿇醫虛%中人之病도 亦變化
無罷之義也라 I휩)JB入於A者가 rei深則寒與熱m
轉하니 如久留而內者에 其寒勝夫熱則骨흉而肉 

站요 熱勝夫寒則寫肉爛而!JJL짧며 且鳥體及內場
其骨tl1니 內陽其骨則짧骨흉명이라 骨飯者는 骨
有所혐也니 必有其所라 如內編其範而흉在前觸 

l'!IJ節自屆而不得f벼하고 !J'B氣居其<ft而不出 l'!IJ發
옳觸潤라 節짧者는 ~有所流注也니 亦必有其
所라 如%氣有所結而歸於內하면 衛氣亦留於內
而不得出하야 以反於外하니 所以律波亦久留於

其中則合而寫陽짧라 陽%정者는 陽有所流注也라 
久者는 數歲乃成하니 以手複之則可至於柔나 
然이나 亦必有其所라 如或%氣之結者歸於內하 
야 律陳留於內한대 m又有)JB氣中之則擬結易至

於日甚하야 邊致相連而聚於其內하니 l'!IJ寫숍癡 
라 言非一日而成者也요 以手按之則堅而有定所
也라 X或結深中骨則)JB氣內於骨하니 骨與氣井
하야 日以益大l'!IJ寫骨힘니 亦有其所라 若或結
氣中之於肉하면 t뚫宗氣正行於其所어늘 被)JB
氣留而不去하야 如有熱l'!IJ化而寫健이요 如無熱
則止寫肉直라 凡此數等짧氣는 其發雖無一定之

處나 而各有-定之名也라 。張; 此는 虛!J'B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考 察】

1.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X非虛風

也’가 『甲6」 卷十第一에는 ‘正氣者正風也 從

一方來 非虛風也’로 되어 있다. 그런데 『靈樞

• 九宮A風」 에 “風從其所居之向來寫實風이니 

主生長養萬物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實風’은 

正風에 속하므로 r甲Z」 의 記載가 옳은 것 

으로 보인다. 

2. ‘虛%偏容於身半’이 r甲ζ」 卷十第一에는 

‘虛%偏客於身半’으로 되어 있는데, ‘容’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r甲6」 의 記載가 정확 

한 것으로 보인다. 

3. ‘熱勝其寒則爛肉關JllL寫體 內傷骨 內傷骨

氣而病形也라 寒與熱轉者는 形中之陰陽二氣也
라 蓋形舍氣하고 氣歸形하니 形氣之相合也라 
是以로 陽形則病氣하고 陽氣則病形이라 結氣
歸之者는 寒熱相種之氣가 훌훌於!IB留之形所也라 
凡此數氣者는 其發無定處而有肉拍骨飯觸潤숍 

%정之定名也 末論邱氣病形은 則쉴氣去而營衛傷 
이라 蓋圓氣者는 出入於節之交하야 遊行於皮
l홉!llL購之間者也라 @景ffi: !IB中於外者는 必寒
하고 氣훔於內者는 必熱하며 寒!IB深入하야 與
熱相擇하애 久留不去연 必內有所著이라 故로 
寒勝則陽陽而앓痛寫拍하고 熱勝則陽陰而罵顧
寫蘭하며 其最深者는 內陽於骨하니 是옳骨敢 
이니 謂f윷敏及骨也라 有所흉前統은 謂흉有始 
於新也라 節之初著於!l'B則節屆不得뼈하고 若久
居其間而不退則發薦觸潤니 a췄潤者는 有所流注
而結聚於節也니 영n贊%휩之屬이라 邱有服結하면 
氣必歸之라 故로 致衛氣失常이요 留而不反則
據積於中하야 流注於陽뿜之間하야 乃結寫陽潤
라 其有久者는 必數歲而後成也라 然이나 其始
也에 按之雖柔하야 或上或下나 已有所結이요 
及其久也에 氣漸歸之하고 律被留之한대 復中
!l'B氣則易於日 甚하야 乃結馬륨癡니 솥r?.훨者는 

非一朝*之謂라 X有按之而堅者는 其深中骨이 
니 是氣因於骨而然이라 骨與氣井하야 其結日
大면 名鳥附骨훨也라 X有結於肉中者는 則宗
氣歸之라 宗은 大也니 以陽明之氣짧言이라 % 
留寫熱則慣爛!llL肉이라 故로 앓健이요 無熱則
結뚫~雙之屬하야 聚而不散하니 是옳肉힘라 
雖有常名이나 而發無常處요 無常處則形證도 
亦無常훗니 此所以變化無常也라 O校釋; 骨敢
은 指骨被{풍館이라 숍癡의 숍은 乾肉也라 見
說文日部컨대 肉乾則堅이라하니 此륨癡는 正
謂其堅也니 與下文按之堅으로 義合이라 

靈樞 • 刺節률lfB에 對한 ffl究

寫骨뺑’이 r甲ζ」 卷十第一에는 ‘熱勝其寒則爛

肉魔JllL寫體 內傷骨鳥骨館’으로 되어 있는데, 文

版으로 보아 ‘內傷骨’은 잘못 重複된 것 같다. 

4. ‘有所探前觸’이 r甲ζ」 卷十一第九에는 ‘有

所族前’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r網텀」 癡%휠注에 “族前二字는 f퍼文也니 

範當作結이라”하였는데, 바로 밑에도 ‘有所結’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說이 맞는 

것으로보인다. 

5. ‘發子觸潤’가 『甲ζ」 卷十一第九에는 ‘發

子範癡’로 되어 있고 周本, 張注本, 티刻本, 類

經에는 ‘發寫觸潤’로 되어 있는데, ‘子’는 ‘짧’, 

‘潤’는 ‘癡’의 誤字로 보인다. 

6. ‘日以易甚’의 ‘易’는 바로 밑에 ‘日以益大’

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益’의 誤字로 

보인다. 

7. ‘宗氣歸之’가 r太素」 首篇에는 ‘氣歸之’로 

되어 있는데, 文服으로 보아 이것이 옳다. 景

몸은 宗氣를 大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陽

明之氣로 해석하였다. 

I直 譯l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一服에 數十病이 생 

겨 或痛, 或擁, 或熱, 或寒, 或뿔, 或**, 或不仁

하여 變化가 無廳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이는 다 JfB氣에 의해 

서 생기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氣에는 

쉴氣, 正氣, %氣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협 

氣라고 합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員氣는 하늘에서 받아 

觀氣와 더불어 함께 몸을 채우는 것이고, 正氣

는 正風이라서 한 방향에서 불어오니 寶風도 

아니고 또 虛風도 아니며, %氣는 虛風으로서 

사랍을 傷하게 하는 것이니 그 사랍을 적중시 

킴이 깊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正風은 사랍 

에게 적중됨이 앓아 침범되어도 스스로 물러 

나는데 그 氣가 오는 것이 柔弱하여 圓氣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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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몰러갑니다. 

땀%가 사랑한테 침범하면 몸이 오싹오싹 

떨리고 솜혈이 일어나며 健理가 열리게 되는 

데, 그 침범부위가 깊어 안으로 骨에 까지 이 

르게 되면 셉뼈가 되고, 範으로 침범하면 節靈

이 되며, 版가운데로 침범하면 血服이 閒塞되 

어 離이 되고, JJJ1.肉으로 침범하여 衛氣와 다투 

게 될 때에 陽이 우세한 경우에는 熱%가 되 

고, 陰이 우세한 경우에는 寒%가 됩니다. 寒

%가 침범하면 휩氣가 사라지고, 圓氣가 사라 

지변 몸이 虛해지고 虛해지연 더욱 寒%가 皮

I휠사이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 기운이 外部로 

발산될 때에는 4쫓理가 열리고 臺毛가 搖動!하 

게 되는데, 氣가 往來하게 되면 흉이 되고 머 

물러 물러가지 않으면 짧가 되며 衛氣가 운행 

되지 않으면 不仁이 됩니다. 

虛%가 인체의 반쪽으로만 갚이 침범하여 

안으로 營衛部位에 머물러 營衛가 조금이라도 

흉해지게 되연 합氣가 사라지고 !JB氣만이 남 

아 偏站가 발생하고, 그 %氣가 輕짧할 경우에 

는 한쪽 經!l에만 痛폼이 융니다. 

虛%가 인체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대개 병 

이 깊어서 寒파 熱이 서로 다투다가 오래 머 

물게 되면 안으로 固훌되게 되는데, 寒이 熱보 

다 우세하면 骨쩔, 肉拍가 되고 熱이 寒보다 

우세하면 Jlll.1성이 $흉爛되어 8뽑을 형성하였다가 

결국에는 업·까지 상하게 하는데 안으로 骨까 
지 손상되면 꽉飯이 됩니다. 

虛뼈가 먼저 修으로 침범하여 劉을 쓸 수 

없고 邱氣가 그 사이에 머물러 돌아가지 않으 

면 뼈짧가 발생합니다. 虛%가 結聚되면 氣가 

몰리게 되니, 衛氣가 머물러 돌아가지 못하여 

律波조차 오래 留짧되면 陽潤가 되는데, 오래 

된 것은 몇 년만에야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것 같으나 이 

미 結聚가 일어나 氣가 몰리고 律%첫도 留輔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시 %氣에 적중되 

면 癡結이 날로 심해지고 이어 딱딱한 積聚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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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품癡가 발생합니다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 딴딴하고 結聚된 부분이 있어 骨홉B位에서 

까지 만져지면 %氣가 骨에 까지 미친 것이니, 

줘’이 %氣와 병합되어 날로 확대되면 t읍?휩가 

됩니다. 虛邱가 結聚되어 Jlll肉으로 침범하면 

氣가 몰리게 되고 !JB氣는 머물러 사라지지 않 

으니, 이때 熱이 있으면 化購되고, 熱이 없으 

면 肉힘가 됩니다. 무릇 이 몇 가지는 그 발생 

에 일정한 장소가 없으나 病폼에 따른 일정한 

病名은 있게 됩니다.” 

IV. 意、 譯

黃帝가 뼈伯에게 묻기를 “내 튿기에 刺法에 

五節이 있다고 하니 무엇입니까?” 

l뼈伯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五節이 있으니, 

첫 번째는 振횟요 두 번째는 發願이요 세 번 

째는 去m요 네 번째는 微衣요 다섯 번째는 

解感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였다. “夫子가 五節에 대하여 

말씀하였으나 내 그 뭇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뼈伯이 말하였다, “振埈는 四股나 體表의 

經絡을 刺鐵하여 陽病을 제거하는 것이고, 發

隊은 六服輸'/\.을 刺鐵하여 六府病을 제거하는 

것이며, 去IT\는 關節과 ~絡(혹 孫絡)을 刺鐵

하는 것이고, 澈衣는 諸陽의 別絡을 모두 刺鐵

하는 것이며, 解感은 陰陽을 모두 調節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협하여 陰陽을 變化시 

키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刺節에 振援를 夫子께 

서 外經을 刺鐵하여 陽病을 제거한다고 하였 

는데 내 그 돗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破伯이 말씀하였다. “振淚는 陽氣가 크게 

평上하여 위로 뼈中에 가득해져 眼滿되거나 

어깨로 숨을 쉬거나 大氣가 뺑上하여 숨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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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고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게 되며 먼지와 

연기를 싫어하여 목이 막혀 숨을 잘 쉴 수 없 

게 되는데, 振埈에 대하여 말씀드랴자연 그 치 

료가 항상 번지를 떨어내는 것보다 빠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마. “좋습냐다. 이를 取하는 

데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뼈伯이 말씀하셨다. “天容에서 取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기침으로 t氣가 되어 

氣가 펴지지 않고 뼈痛이 있는 경우는 학디를 

취해야 합니까?” 

뼈伯이 말씀하였다. “嚴果에서 취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取함에 방법이 있습니 

까?” 

破伯이 말씀하셨다. “天容을 취할 때는 刺

鐵깊이를 一τf t)上 깊이 놓지 말고, 薦폈을 

취할 때는 血願이 소통되어 血色이 變하면 그 

쳐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發願

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내 그 뜻을 얄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發魔은 귀로 소리를 잘 듣 

지 못하고 눈으로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것 

인데, 夫子께셔는 六廠輪'fr.을 刺鐵하여 六府病

을 재거한다고 하니 어떤 輸t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願컨대 그 이유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뼈伯아 말씀하셨다. ‘뺑합니다, 질문이시여! 

이는 刺法의 大 基準야고, 鐵術의 至極한 점이 

며, 神明의 部類이니 말과 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請컨대 發購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연 그 효과가 항상 發購보다 빠르다고 

하겠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破伯아 말씀하였다. “이를 刺鐵하는 道理는 

期必 B 中에 聽宮을 刺鍵할 것이니, 그 $$響이 

睡子에까지 올라고 그 소리가 귀에 들리면 이 

곳이 바로 그 輸t입니다.” 

黃帝가 말씀 하셨다. “좋습니다. 무엇을 귀 

靈樞 . iliiJ節률耶에 對한 Jiff究

에 소리가 들련다고 합니까?” 

|波{범이 말씀하였다. “%氣를 명Q織할 때에 

손으로 코를 꽉 막고 재빨리 누우면(혹 숨을 

참고 소리가 새나가는 것을 막으면) 그 소리가 

반드시 鐵에 웅합나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것이 이른 

바 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으 

로 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알아 다스린다는 

것이니 神明을 터득한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刺節에 去m에 대하여 

。l얘기하기를, 夫子께서 關節과 ~絡을 刺鐵한 

다고 하였는데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뼈伯이 말씀하였다. “體흉은 몽의 大關節이 

요, 股맴은 關鍵으로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器官이며, 월￥重는 톰 가운데의 機械로 

서 陰精의 徵候가 나타나고 律被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흉k食을 不節制하고 喜恐를 

制細하지 않아 律被이 안으로 넘치면 바로 뿔 

九으로 내려가 停留되어 血道가 不通됩니다. 

이렇게 되면 뚫)L이 날로 커져 몸을 일으키기 

도 구부리지도 못하게 되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病은 水氣가 뭉쳐 올라가지도 내려 

가지도 않으니 $$石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浮

睡의 형태를 항상 숨길 수 없고 항상 은폐시 

킬 수 없으나 치료를 잘하면 쉽게 낫기 빼문 

에 去m라고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搬衣

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夫子께서 諸陽의 別

絡을 모두 刺鍵해야 하는데 常處는 없다 하셨 

으니 願컨대 모두 듣고자 합니다.” 

뼈伯이 말씀하였다. “이는 陽氣가 有餘하고 

陰氣가 不足한 것입니다‘ 陰氣가 不足하면 속 

에 熱이 있개 되고 陽氣가 有餘하면 밖으로 熱

여 있껴 되나, 內外의 熱이 서로 얽히연 석탄 

을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뜨거워져 밖으로 솜 

옷이나 비단옷을 업지 않으려 하고 사랍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며 따뜻한 자리어l 앉지 

않으려 합니다. 購理가 閒塞되면 땀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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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혀가 타고 입술이 마르며 lllL肉과 목이 말 

라 없;食의 맛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技{꾀이 말씀하였다. “或 天府, 大打’에다 세 

번 자침하고, 또 中齊에 刺織하여 熱을 없애고 

手파太陰에 刺鐵하여 땀을 내면 熱은 제거되 

고 땅은 가시어 옷을 벗는 것보다 효과가 신 

속하게 나타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刺節에 解평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夫子께서 陰陽을 모두 조절 

할 줄 알아 有餘와 不足을 補협하여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感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技伯이 말씀하였다. “大風이 옴에 있게 되 

면 血!派이 偏虛하여 虛한 사랍은 더욱 不足해 

지고 實한 사랍은 더욱 有餘해지니 輕重이 서 

로 걸맞지 않아 몸이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며 

(혹 몸을 전후좌우로 운동하지 못하게 되며) 

東西南北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떤 때는 올라 

갔다가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하여 反覆的으 

로 願뼈j가 無常하여 迷感보다 심하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이를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뼈{꾀이 말씀하였다. “그 有餘한 것을 협하 

고 그 不足한 것을 補하여 陰陽을 和平하게 

회복시켜야 하니, 이와 같이 鐵을 활용하면 迷

혐을 푸는 것보다 그 효과가 빠르게 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좋습니다. 請컨대 藏書

혈에 보관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刺法에 五

%가 있다고 하니 무엇을 五%라 합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病에 持擁, 容大, 俠小,

熱, 寒이 있으니 이를 五%라 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五뻐를 刺鐵하는 방법 

은 무엇입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무릇 五%를 刺鍵하는 

方法은 五章에 지나지 않으니, 輝熱은 消滅하 

고 睡聚는 散亡하고 寒輝는 溫補하고 小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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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陽하고 大者는 반드시 제거하니 請컨대 그 

道理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癡%를 刺織할 때에는 %氣가 極盛한 

경우에는 直接的으로 협하려 해서는 아니 되 

니 風洛과 性品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들듯 

餘格를 갖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고, 體을 형 

성하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f~氣가 向하는 곳을 除去하여 %氣가 편히 

머불지 못하게 하면 마침내 흩어지게 되니, 모 

든 陰經과 陽經으로 지나가는 癡은 그곳에 해 

당되는 輸'A을 取해서 寫합니다. 

무릇 大%를 刺鐵할 때에는 날마다 작아지 

게 하여 그 有餘한 %氣를 i'll!:養시켜야 비로소 

더욱 !fB氣가 虛해지니, $氣가 지나가는 通路

를 ~;멸하여 그 곳에 鐵을 놓되 lllL肉을 親히 

보아 그 價氣에 違反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陽分의 lllL肉사이를 刺鐵합니다. 

무릇 小邱를 刺鐵할 때에는 正氣를 날마다 

증대시쳐 그 不足한 기운을 補해야만 비로소 

害가 없으니, 그 !fB氣의 所在를 파악하여 그곳 

만 가볍게 웹하게 되면 遠近의 氣가 모두 이 

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氣가 外部에서 침 

입할 수 없어 마침내 병이 스스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 때에는 分肉사이를 刺鐵합니다. 

무릇 熱%를 刺鐵할 때에는 發散시켜 熱을 

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한번 나간 邱氣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비로소 無病하게 되 

니 門戶를 열어 %氣를 나가게 하면 病이 낫 

는 것입니다. 

무릇 寒%를 刺鐵할 때에는 날마다 溫補시 

키되 서서히 침을 놓고 서서히 침을 빼내야 

神氣가 이르게 되니, 門戶가 이미 閒塞되어 氣

가 빠져나가지 않고 虛實이 조절되어 그 氣가 

保存되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셨다. “官鐵은 어떻게 됩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癡에는 被鐵, 大에는 

鐘鐵, 小에는 員利鐵, 熱에는 鍵鐵, 寒에는 臺

鐵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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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結에 대하여 論해보면, 사람이란 天地의 

理致와 相應하고 四時의 備環과 相副하니 이 

러한 도리에 입각하여 }疑結된 $氣를 풀 수 

있습니다. 땅 아래에 水分이 않으면 위로 갈대 

와 부들이 생겨나니, 이런 현상으로 사랍 形氣

의 多少도 알 수 있습나다. 陰陽은 寒暑로 나 

타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땅위의 水分이 雲

雨로 피어올라 草木의 뿌리에는 水分이 부족 

해집니다. 이때는 사람의 氣運도 밖에 있어 皮

庸는 늘어지고 陸理는 열려 血氣가 減少되고 

땀이 크게 나서 皮肉에 물기가 촉촉해 집니다. 

추워지면 땅은 얼어붙고 물은 얼음이 됩니다. 

이때는 사랍의 기운도 속에 있어 皮庸는 緣密

해지고 R쫓理는 닫혀 땅은 나오지 않고 血氣는 

彈盛하여 Jlll肉이 堅潤해 집니다. 이때에는 아 

무리 물을 잘 다루는 사람일지라도 얼음위로 

건너갈 수 없고, 땅을 잘 파는 사랍일지라도 

언 땅을 팔 수는 없으니, 鐵을 잘 쓰는 사랍일 

지라도 또한 四뾰의 廠뺑을 치료할 수 없고 

만약 血服이 }짧結되어 얼음처럼 딱딱히 굳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柔軟하게 할 수 없습니 

다. 그러므로 물을 다루는 사랍은 반드시 날씨 

가 풀려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야만 뱃길을 열 

수 있고, 땅도 팔 수 있으니, 사랍의 經服을 다 

루는 理致도 이와 같습니다. 願뺑을 다스리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쩡질을 하여 그 經

服을 調和시키되 掌, 股, 附, 뼈, 項, 좁 풍의 

부위를 따뭇하게 해야만 火氣가 通하여 血服이 

잘 운행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病服을 

보아 i庫澤한 경우에는 鍵刺하여 和平하게 하고 

堅緊한 경우에는 破散시키되 氣가 내리연 치료 

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解結입니다. 

鐵을 활용하는 방법은 氣를 어떻게 調節하 

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氣는 몹에서 발 

생하여 營衛를 全身으로 流通시키되 각기 제 

자리로 운행되도록 하고, 宗氣는 氣海에 머물 

되 아래로 내려가는 宗氣는 氣街로 注入되고 

위로 올라가는 宗氣는 呼吸器로 走훈합니다. 

靈樞 • 刺節률耶에 對한 빠究 

그러므로 廠팽이 다리에 았으면 宗氣가 下行

하지 못하여 服中의 血氣가 避結되어 멈추게 

되니, 火法으로 調節해 주지 않으면 낫지 않습 

니다. 織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 

저 經絡의 虛實을 살펴야 하니, 服氣를 잘 살 

펴 그 變動狀態를 보고 난 다음에 取t하여 

病氣를 내려야 합니다. 六經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病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 비 

록 病효이 있을지라도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一經이 上實下虛하여 氣가 通하지 않는 것은 

橫絡이 大經服에 가해져 不通된 것이니, 血絡

이 있는 부위를 보아 협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解結이라고 합니다. 

上部는 寒하고 下部는 熱하면 먼저 項太陽

에 있는 天柱, 大:jf 等'A을 刺觸하여 오래 留

鐵하고, 刺被하고 난 다음에는 뒷목과 탑뼈部 

位를 쩡칠하여 따뭇해진 다음에 치료를 마치 

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멀어 올란다는 것입니 

다. 上部는 熱하고 下部는 寒하면 그 虛한 服

을 보아 그 經絡으로 熱을 隔下시켜야 하는데 

熱氣가 내리면 치료를 마치니, 이것이 이른바 

熱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용 몸에 大熱이 있어 精神이 혼미해지연 

훌見, 홍聞, 흉言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足

陽明經服과 大絡을 살펴 치료하되, 虛한 경우 

에는 補하고 血이 實한 경우에는 寫합니다. 그 

런 다음 愚者를 반듯하게 눔히고 머리맡에 앉 

아 양손의 네 손가락으로 顆動服을 오래도록 

按壓하는데 A迎에서 缺효까지 反復하여 指壓

하여 熱이 내리면 그치니 이것이 이른바 밀어 

서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하나의 經!Jli에 數十

가지의 病이 생겨 或痛, 或擁, 或熱, 或寒, 或

律, 或輝, 或不仁하여 變化가 無뚫하니 그 까 

닮은 무엇입니까?” 

破伯이 말씀하였다. “이는 다 $氣에 의해 

서 생기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내 들으니 氣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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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氣, 正氣, $氣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頁

氣라고 합니까?” 

l뼈伯이 말씀하였다. “혈氣는 하늘에서 받아 

했氣와 더불어 함께 몸을 채우는 것이고, 正氣

는 正風이라서 한 방향에서 불어오니 實風도 

아니고 또 虛風도 아닙니다. %氣는 虛風으로 

서 사랍을 傷하게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을 적 

중시킴이 깊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正風

은 사랍에게 적중됨이 앓아 침범되어도 스스로 

물러나는데, 그 氣의 {윷犯樣相은 柔弱하여 員

氣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몰러갑니다. 

虛%가 사람한테 침범하면 몸이 오싹오싹 

떨리고 솜털이 일어나며 勝理가 열리게 되는 

데, 그 침범부위가 깊어 안으로 骨에 까지 이 

르게 되면 骨陣가 되고, 統으로 침범하면 範擊

이 되며, 版가운데로 침범하면 Ifll!l이 閒塞되 

어 擁이 되고, /J/L肉으로 침범하여 衛氣와 다투 

게 될 때에 陽이 우세한 경우에는 熱%가 되 

고, 陰이 우세한 경우에는 寒%가 됩니다. 寒

뻐가 침범하면 圓氣가 사라지고, 합氣가 사라 

지면 폼이 虛해지고, 虛해지면 寒%가 皮!홉사 

이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 기운이 外部로 발산 

될 때에는 l廢理가 열리고 臺毛가 搖動하게 되 

는데, 氣가 往來하게 되면 棒이 되고, 머물러 

물러가지 않으면 뼈가 되며, 衛氣가 운행되지 

않으면 不仁이 됩니다. 

虛%가 인체의 반쪽으로만 깊이 침범하여 

안으로 營衛部位에 머물러 營衛가 조금이라도 

흉해지게 되면 圓氣가 사라지고 $氣만이 남 

아 偏站가 발생하고, 그 %氣가 輕團할 경우에 

는 한쪽 經!l에만 痛1lE이 옵니다. 

虛%가 인체에 침범하는 경우에는 대개 병 

이 깊어서 寒파 熱이 서로 다투다가 오래 머 

물게 되면 안으로 固훌되게 되는데, 寒이 熱보 

다 우세하면 骨·흉, 肉結가 되고 熱이 寒보다 

우세하면 /J/L肉이 屬爛되어 a옳을 형성하였다가 

결국에는 骨까지 상하게 하는데 안으로 骨까 

지 손상되면 骨햄이 됩니다. 

'!J2 

虛%가 먼저 統으로 침범하여 剛을 쓸 수 

없고 !I~氣가 그 사이에 머물러 돌아가지 않으 

면 修潤가 발생합니다. 虛%가 結聚되면 氣가 

몰리게 되니, 衛氣가 머물러 돌아가지 못하여 

짧波조차 오래 留짧되면 陽짧가 되는데, 오래 

된 것은 몇 년만에야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것 같으나 이 

미 結聚가 일어나 氣가 몰리고 律被도 留辦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다시 뼈氣에 적중되 

면 擬結이 날로 심해지고 이어 딱딱한 積聚가 

되어 音癡가 발생합니다.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 딴딴하고 結聚된 부분이 있어 骨部位에서 
까지 만져지면 $氣가 骨에 까지 미친 것이니, 

骨이 %氣와 병합되어 날로 확대되면 骨훨가 

됩니다. 虛%가 結聚되어 /J/L肉으로 침범하면 

氣가 몰리게 되고 $氣는 머물러 사라지지 않 

으니, 이때 熱이 있으면 化購되고 熱이 없으면 

肉힘가 됩니다. 무릇 이 몇 가지는 그 발생에 

일정한 장소가 없으나 病뾰에 따른 일정한 病

名은 있게 됩니다.” 

V. 結 論

1. 第--章의 ‘去JR’를 r太素」 楊注에서는 ‘去

水’의 잘못으로 의심하였는데 본문에서는 水睡

病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2. 第一章의 ‘澈衣’가 張注本에는 ‘澈衣’로 되 

어 있는데, ‘微’은 ‘搬’의 假借字이고, ‘刺關節股

絡也’가 r太素」 와 r甲ζ」 에는 ‘刺關節之支絡

也’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뭇으로 보아 ‘股’는 

‘支’가 잘못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慣願’이 

r甲ζ」 과 張注本에는 ‘慣願’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정확하다. 또한 ‘善’이 r太素」 , 馬

注本, 張注本, 日刻本에는 ‘言’으로 되어 있는 

데, 앞뒤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고, ‘뾰 

絡’이 r太素」 와 r甲Z」」 에는 ‘支絡’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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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며, ‘~H띨 

者 A之管以趣錫엽}’가 『太素」 에는 ‘股맴者 人

之所以趣翊也’로 되어 있는데 ‘管’의 의미가 불 

분명하므로 『太素」 의 기재가 정확하고, ‘榮然’

이 r太素」 와 『甲ζ」 에는 ‘榮然’으로 되어 있 

는데 문액으로 보아 이것이 정확하다. 

3. 第一章의 “刺有五節”의 ‘節’의 해석은 約

束, 標準으로 해석하여 織刺法의 基準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고, “無過一里”와 ‘--里’는 鐵刺

깊이로 보아 一;f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刺%以手堅按其兩흉흉~jfil~{홉其聲必應於鍵也” 

의 ‘限’은 題의 뭇으로 해석하여 코를 막아 소 

리가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 무난하고, “행’其聽宮 中其健子”의 ‘牌子’는 

눈동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第二章의 ‘脫道’가 r太素」 에는 ‘誰道’로 

되어 있는데, 文[ijf의 흐름으로 보아 太素의 記

載가 정확하고, ‘不安處所乃散t’이 r太素」 어1 

는 ‘不安其處所乃散亡’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 

으로 보아 ‘所’는 ‘%’의 誤字로 보이며, ‘凡刺熱

邱 越而蒼’중 ‘蒼’이 r甲ZJ 과 r太素」 에는 모 

두 ‘擔’으로 되어 있는데 문백상 이것이 맞다. 

5. 第三章의 ‘血氣減’은 아래 문장에 ‘願理閔

ff不出’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서로 對句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잘못 補入된 것으로 

보이고, ‘rt大뺀’이 f Jtl Z,」 과 f太素」 , 藏本,

統本에는 ‘ff大뺀’로 되어 있는데 文服으로 보 

아 이것이 맞으며, ‘皮’가 r太素」 에는 ‘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皮庸鍵이라는 글귀가 

있어 중복되기도 하고 文服으로 보아도 太素

의 記載가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取之而下之’

가 r甲 z,」 과 『太素」 에는 ‘取而下之’로 되어 

었는데 운맥으로 보아 이것이 맞으며, ‘令熱下

合’이 r千金」 에는 ‘令熱下冷’으로 확어 있는데 

文服으로 보아 여것이 옳고, ‘而復止如前’이 

r太素」 卷二十二 「五邱刺」 에는 ‘而復t如前’

으로 되어 있는데 文義t 이것이 옳다 

6. 第四章의 ‘正氣者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靈樞 · 刺節률耶어| 對한 맑究 

又非虛風也’가 「甲 z,」 에는 ‘正氣者正風也 從

一方來 非虛風也’로 되 어 있는데 r靈樞 • 九宮

A風」 에 근거해 보면 甲ζ의 記載가 옳은 것 

으로 보이고, ‘虛椰偏容於身半’의 글꺼 중 ‘容’

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客’의 잘못으로 

보이며, ‘熱勝其寒則爛肉鷹Jl/l寫體 內傷랩’ 內陽

骨寫骨輔’이 r甲Z」 에는 ‘熱觸其寒則爛썩魔H1l 

寫體 內陽骨鳥骨飯’으로 되어 있는데 文服으 

로 보아 ‘內樓骨’은 잘못 重複된 것 같고, ‘有

所接前觸’은 ‘有所結’의 誤植으로 보이며, ‘發f

統團’의 글귀 중 ‘千’는 ‘罵’, ‘潤’는 ‘癡’의 誤字

로 보이고, ‘日以易甚’의 ‘易’는 바로 밑에 ‘日

以益大f라는 말oJ 나오는 것으로 보아 ‘益’의 

誤字로 보이며, ‘宗氣歸之’는 ‘氣歸之’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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